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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ho, Myung Chul  
2017   “Mission Strategy of Modern Church through the Ministry and Mission of St. 
Paul.”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Master of 
Theology in Missiology.   88 pp.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new mission strategy for the modern church so that the 
modern church does not forgets the mission of the church and also performs effective cross-
cultural ministry. 
To accomplish this purpose, I would like to study the missionary strategy of the modern 
church through the mission theology and the church in the missionary work of the apostle Paul. 
The thesis proceeds as follows:  
* What about Paul's missionary in Acts? 
* What is the Church of the Apostle Paul? 
* What is the mission strategy in the apostle Paul's evangelistic journey? 
* What is the mission strategy of the modern churches, and what is the mission direction 
to learn for the present application? I will write a research question.  
The main text is  
1. Paul's missionary in the book of Acts will be found in missionary conversion and 
calling, the missionary core of Paul's gospel, the character of theology, and suffering for mission. 
Paul's definition of the Church is thought, And the Church of Truth, the Church of Christ, and the 
church that lives with the world.  
2. Paul's mission strategy in the modern era, focusing on churches and audiences in 
modern cities, is to be self-reliant as a non-resident. Thus, the mission strategy that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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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aries should think about should form a network with churches, missions organizations, 
and missionaries based on qualifications and self-development.  
3. As a missionary, you must establish an indigenous church and strive to cultivate local 
churches and pastors in your culture and history. In addition, conclusions can be derived from the 
mission strategy of the 1940s and 1980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heology of the Apostle Paul is the basis of today's Christian doctrine, and Paul's 
correspondence is not strategic literary but success oriented, pure and active.  
Second, the modern mission strategy should be based on the full self-sufficiency and 
fiscal policy of the new church with the conviction of the total commitment.  
Third, based on qualifications and self-development, we should recognize the formation 
of networking with churches, mission organizations, and missionaries, and strive to cultivate local 
churches and pastors through missionary training in the culture and history of local societ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The mission strategy of the modern church should be to realize the personality of Christ 
of the churches through exemplary life. Therefore, the basic framework of this mission strategy 
should not be changed. We must have self-identity and devoted thinking to perform God's will as 
a missionary. What is needed for mission strategy is obtained by working on its own, and the 
pioneered church teaches itself to be self-reliant and builds a strategy and strategy based on the 
exhortation of the poor churches not to ignore the poverty of the people. The ultimate goal of 
mission is to show the glory of God, to save souls through the only begotten Jesus, and to live a 
continuous faith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It will also continue to support the 
mission of the Lord, and will set an example for the establishment of basic strategies for various 
missions’ agencies. 
 
Mentor: Sanghoon Lee, Ph.D                                                                      525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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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ABSTRACT)
노명철 
2017   “선교사 바울의 선교와 교회를 통한 현대 교회 선교 전략.”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Master of Theology in 
Missiology.   88 pp. 
본 연구는 현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타문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현대 교회에 맞는 새로운 선교전략 수립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나타난 선교 신학과 
교회를 통한 현대 교회의 선교 전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논문의 진행 형태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바울의 선교관은 어떠한가?  
*사도 바울의 교회관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나타난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현대 교회들의 선교 전략은 무엇이며, 현재 적용을 위해 배워야 할 선교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연구 질문으로 작성해 나갈 것이다.  
본문은  
1.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선교관을 선교적 회심과 소명, 바울 복음의 
선교적 핵심, 신학의 특색, 선교를 위한 고난 등에서 찾아볼 것이고, 바울의 교회에 대한 
정의는 교회에 대한 사상, 복음과 진리에 대한 교회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써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속에서 알게 된다.  
2. 현대 도시에서 교회와 청중에 집중하는 현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바울의 선교 
전략은 비거주인으로서 자비량으로 할 것을 말한다. 이로써 현대 교회의 선교사들이 
생각해야 할 선교 전략은 자격과 자기개발을 바탕으로 교회와 선교 단체, 선교사와의 
네트워킹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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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교사로서의 소명으로 토착 교회를 설립하며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선교 훈련으로 현지 교회와 목회자 양성에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1940-1980년대의 선교 
전략을 통하여 결론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도 바울의 신학은 오늘날의 기독교 교리의 근간으로 바울 서신은 전략적 
문학이 아니라 성공 지향적이며 순수하고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대 선교 전략은 전적인 헌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 개척 교회의 온전한 
자생과 재정 정책을 기본틀로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자격과 자기개발을 바탕으로 교회와 선교 단체, 선교사와의 네트워킹 형성을 
재인식하고 현지 사회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의 선교 훈련으로 현지 교회와 목회자 양성에 
힘써야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대 교회의 선교 전략은 모범적 삶을 통한 지교회들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실현시키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선교 전략의 기본 틀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며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헌신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선교 전략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일하여 얻으며, 개척한 교회는 자립할 것을 
가르치며 비록 가난한 교회라도 사람들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을 
기초로 형성하고 전략을 수립하였다. 선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위함이며, 교회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신앙생활이다. 
또한,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며 여러 선교단체의 기초 전략 
수립에 모범이 될 것이다. 
 
 
Mentor: Sanghoon Lee, Ph.D.                                                                               364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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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DEDICATION) 
필자는 모태 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였다. 
학창시절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며, 말씀을 배워가고 평범하지만 활발하게 지냈다. 그 
근본은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께서는 지병인 당료로 
인한 백내장으로 눈이 나빠져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셨지만, 매일 새벽 제단과 금요 철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열심으로 지켰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소천 하시게 
되었다. 나이 20세로 약한 나의 신앙이 흔들렸고, 세상에서의 위로와 즐거움을 찾으며 살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시절 2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이 즐겁고 좋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살았다.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시민권인 아내로 인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  
미국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던 나를 주님께서 긍휼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부르시게 되었고,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심 같이 이곳 미국까지 
인도하셨고, 그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주님의 사랑을 들고 
어디든지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할수록 이민 가정의 어려움과 믿음의 정체성 
상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보듬어 안고 같이 동행하는 사역이 되어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실력으로도 일할 수 있다. 행동으로도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인격으로는 최상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인격적으로 더욱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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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열 번 생각하고 행동하며 훈련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하신 어머니가 생각난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난한 심령에 채우며 온화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며, 친절하게 대하는 따뜻한 성품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의 삶을 
사셨다. 어머니는 지나가는 거지도 집에 들이시며 우리가 먹는 밥상에서 우리가 먹는 
그릇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주셨다.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셨다. 호의호식하지는 못했지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나누라”는 신명기 10:18-19절 말씀을 실천하며 본을 보이셨던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또한,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말씀실천과 실제적 선교를 다짐하며 이 논문을 
하늘에 계신 어머니 이연이 권사님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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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필자는 현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현대 교회의 교회관에 맞는 새로운 선교전략 수립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사로서의 선교 사역에서 나타난 선교 신학과 교회관을 통한 
현대 교회관적 선교 전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질문으로 성경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바울의 선교관은 어떠했는가, 
교회관은 무엇인가, 이에 따른 전도여행에서 나타난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자료를 기초로 현대 교회들이 현대 교회관적 입장에서 선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며 
현재 적용을 위해 배워야 할 선교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통찰하고자 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롬 10: 10)”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고 또한, 마음으로 믿는 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의 해답은 우리 스스로가 알아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쉬운일이 아니다. 이 질문에 
답은 누군가에 의해 전하여 지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을 들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과 입으로 말씀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전해 듣고 알게 된 것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사 52: 7).”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자와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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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온 세계에는 6,912개의 언어가 있다.  
이 중에 2010년 등록된 언어는 6,909개로 본다. 이 언어의 숫자가 바로 전 세계 
‘종족(tribe)’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 성경보급을 중심으로 할 때 약 2천 5백 여 
종족이 아직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접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것이 순전한 미전도 종족의 
숫자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기독교 역사상 아직 한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이다”(세계 선교 정보).  
이런 가운데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에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외침을 듣고 깨닫기를 단순히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우리 개인과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주심으로 모든 민족이 다 같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 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떠한 국가나 민족도 
무관심 속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선교 지도자로서의 교회가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적절하게 섬길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제대로 인식하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생각의 변화가 
넘쳐나는 이때에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는 선교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교 사역에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혹여 생계의 
수단으로 삼아 선교의 실무적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생각의 
급진적 전환의 시기에 선교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본보기, 현인, 선견자, 배우는 자, 희생 
등의 유형을 갖춘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선교 전략을 학습하고, 그의 
선교를 바탕으로 현대 교회관적 입장에서 교회의 선교 전략을 점검하여 급변하는 현 
시대에 적용할 새로운 선교 전략을 수립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의 본산지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의 시대에 기독교가 온 세상에서 증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방인들로부터 배척당한 기독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였기에 
작금에 이르렀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선교의 시작점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의 신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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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선교 비전을 알아보고 전도 여정을 따라가며 교회의 열매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의 교회적 선교 사명을 살펴보고 새로운 선교 전략을 수립하기를 원한다.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들은 20세기 후반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선교의 비중이 증대되어 선교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부흥기였던 
1940~1980년대의 선교의 상황과 동기를 연구하고, 이 시대들이 갖고 있는 선교의 목적을 
살피며 이에 대한 현대적 선교 전략으로 분석하고 재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1930년대, 
1960년대, 1990년대의 선교와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고 명료화하여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선교와 현대의 선교 전략, 특히 1940~1980년대를 비교하여 현대의 선교 
신학을 위한 함의를 고찰하고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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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선교관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이다.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13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 주님 주신 복음을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그리고 로마로 전파하는 내용을 확실히 
잘 알 수 있게 하는 신약성경이다”(김명혁 1983:94).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선교관을 
형성하였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한 성경을 기초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바울의 선교관으로부터 교회관과 선교 전략을 통하여 현대 교회의 선교 전략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울의 선교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현대 선교의 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먼저 인격적 사도 바울을 알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볼 것이고, 
그 당시 시대의 사회적 환경과 학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신앙의 형성을 짐작하길 원한다.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획기적인 사건인 회심이 그의 선교적 삶에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와 그의 사도적 소명으로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연구하여 복음의 의미를 재정립하려 
한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를 되새기게 한다. 
바울의 삶에 영향을 준 선교적 회심 사건 
먼저 회심하게 한 사건을 보기 전에 그 발단 과정을 사도 바울의 출생과 성장과정을 
통해 형성된 율법관과 신앙으로부터 찾아 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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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소명을 통한 선교적 비전의 변화와 전도여행을 통한 사역을 짚어본다. 이러한 전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문화와의 관계에서의 역할도 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적 사역과 미래적 선교사로서의 선교 
사역에 대한 계획을 어렴풋이 보게 될 것이다. 이 계획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적 진리를 
발견하여 이어지는 그의 사상과 생각을 연구하고, 앞으로의 선교 시각을 재정립하는 것의 
기초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고집스럽고 이기적이었던 이방인들을 향한 끊이지 않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선교 열정을 거울 삼아, 사도 바울을 알고 본받기 위한 첫 발걸음을 
짚어 가고자 한다.  
“사도 바울의 출생은 사도행전 21장 39절과 22장 3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주 후 
1세기 초엽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인 다소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를 보면 가족은 갈릴리의 기샬라 출신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였으며,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학습”(이한수 1996:31-32)하였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바울이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을 엄하게 
교육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의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따라서 출생 일주일 후에 할례를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의 지파이고 히브리인중의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빌 3: 5-6)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부유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38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가말리엘 문하의 교육은 “당대에 권위 있는 문하로써 집안의 부유함과 더불어 
헬라식의 교육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사울과 바울로 두 개의 이름을 가지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은 헬라식 사회분위기와 당시의 경제적 환경도 말하여 준다”(그린과 
홈슨 2004:351.). 직업은 장막 만드는 일이었음을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헬라 문화에서 받은 영향 중에 직업도 있음을 말한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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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학생들은 상업에 필요한 기술 하나씩을 배워야 했고, 당시 장막 만드는 직업이 
유망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의 필요로 인하여 배웠던 장막 만드는 기술은 훗날 바울이 
선교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것이 
자비량 선교의 첫 본보기가 되었다.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장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상상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짐작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옷을 봐주며 적극적으로 기독교 박해에 동참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행 7:58).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만큼 “율법에 아주 열심이었다. 여기서 열심이란 
신학적인 개념을 말한다”(이한수 1996:33). 이것을 증명함에 있어서 바울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빌 3:5-6)임을 보여준다. 너무나도 지나친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파로 분류가 된다.  
율법주의자로서의 바리새인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사도 바울의 신앙 적극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전통에 대해 집착하였고, 
그 전통은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수많은 규칙으로 정의하였다. 이 전통에 따라 
모세오경의 율법을 해석하고 보완하였다.  
율법주의자는 복음서에서 대체로 예수를 대적하여 그의 행동을 비판하며, 
적대감을 가지고 질문하여, 악의를 품고 죽이고자 모의하는 자들로 나온다. 그들이 가진 
경건은 위선적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운명을 통하여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며, 전통에 따라 장로들에게는 존경을 표하고 겉으로는 검소한 삶을 살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아주 세밀하게 정의한 율법들을 가지고 있으며, 바리새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율법으로 인하여 권위자들로 인정되었다.  
조상들의 유전에 매우 집착하였기 때문에 문서 전승과 구전으로 전승된 
모세오경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모습과 부활신앙의 옹호는 진정한 신앙이기 보다는 유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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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만 활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구 대중에 대한 바리새파의 
영향력이 다른 경쟁종파들의 영향력을 능가했다는 견해를 가진다. 그것은 철저한 
율법준수를 통한 경건과 조상들의 유전을 보존하자는 바리새파의 주장은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그린, 맥나이트, 마샬 2003:324-332). 
그러나 실제로는 바리새파들이 형식에만 집착하였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사로 잡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한 예로,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금식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승인된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의 목적 때문에 그것이 계획 된 것을 몰랐다.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식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 우리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들이 서로 의롭고 정직한 것을 지켜 나가게 함에 있었다.  
물론 첫 번째 돌판에 쓰여진 계명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향한 헌신을 하는데 있긴 
하지만,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것은 인간들이 지켜나가는 생활을 내보이는 것이며, 특별히 
이 계명들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인 것이다. 이것은 서로 인내와 긍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만 의로운 체 했을 뿐, 사랑을 세워나가는 일에는 게을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릇된 모습과 함께 완고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라고 표현 했다. 이러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열성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는 저주할 자다”라는 선언을 강제로 기독교인들에게 시켜서 거부하는 자마다 심판에 
회부(에드워즈 1983:138-139)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한 그에게 삶의 전부를 바꾸어 놓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고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다.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행 9:3-4).  
 8 
율법의 저주를 받아 예수라는 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주장처럼 그가 메시야가 아니라고 확신하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히 만나 주신 것이다(이한수 1996:36).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행 9: 5).  
바로, 바울이 직접 부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다.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행 9: 17).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 주심을 통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한 구속주로서 자신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 15). 바리새인처럼 형식에 메여 있다가 이제 새롭게 세상과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다.  
주님을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자 자기의 모든 것은 배설물(빌 3:8)로 여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자 율법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주장하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사회적 환경에 대해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바울의 선교사로서의 사도적 소명 
선교사로서의 바울은 사도적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승리의 싸움을 싸웠으며(고전 9:24-27),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했으며(고후 5: -
10), 사랑의 마음으로(고전 13:1-3)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가지고(빌 1:21) 
하나님의 영광(고전 10: 31)과 이웃을 위하여(롬 15:1-2) 사역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선교의 목적을 이사야 61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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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선교사로서의 사도적 소명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고후 1:1)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부르심을 받았다고(롬 1:1) 말했다. 또한, 어머니의 태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시인했다(갈 1:15).  
따라서 선교사로서의 사도적 소명을 받을 때 주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행 9:15). 또한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말하고 
있다(엡 3:7-8).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구원 받기를 원했던 것 뿐만 아니라(롬 9:1-5)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있다. 결국에는 
선교사로서 사도로의 부르심 후에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셨다(행 22: 18-21) (케인 1990:128-129).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께 어떻게 돌아왔는가에 대한 회심의 경험을 강조하기 
보다는 선교사로서 사도로의 부르심을 말씀에 근거하여 당당하게 강조한다. 그것은 그를 
그리스도가 지명한, 복음을 근거로한, 복음의 진정한 해석자임을 권위로써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교사로서의 사도적 소명은 외향적 특성을 보여 준다. 그것은 본인 만이 
경험되는 회심의 내면적 특성만이 아닌 외면적 특성으로서의 새로운 시각을 재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제자들처럼 부활 이후에 사도로 지명된 제자로서의 사도가 아닌, 
그리스도인을 열성적으로 박해하다가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열성적 증인으로서, 
바리새인에서 복음의 사도로서 완전히 변화된 선교사로서 전도자의 소명이다. 그는 
선교사로서의 사도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음을 선포하라는 소명을 
받았다(베이커 1991:18-20).  
그는 이런 완전하며 급진적이며 강력한 변화를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부르심에 활동적인 응답으로 선교를 시작하여 나바테아 왕국의 
아라비아 지역으로 떠났고, 그 곳에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예루살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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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자신이 경험한 실제적 예수의 부활하심을 알렸다. 
이로인해 바울의 믿음을 보고 전도 사역에 있어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같이 선교사적 
동역을 할 것을 제의 했으며,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 선교 사역의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이들을 회심시켰다. 신앙의 열매에 대한 경중을 
가릴 수는 없지만, 먼저 사도된 자들 보다 더 열심히 전도 하였으며 선교에 매진하였다. 
이것이 선교인 것이다(이한수 1996:37).  
이 밤낮없는 선교적 복음 전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회심 후 3년이 될 때까지 
유대에 있는 교회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마이어, 그린, 홈슨 2004:353).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서의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유대적 복음 전도자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갈 2:8).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보다는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사도인 바울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방 선교 사역으로서의 선교적 소명은 기원후 35년에서 60년 사이로 
추정된다(2004:351). 이 선교사적 사도로서의 소명의 시간은 선교 과정에서 추정된다.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의 선교 과정은 이렇다. 그 시작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선교여행을 시작하였고, 바나바와는 별도로 2차 선교 
여행했으며,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포함하여 모든 선교의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이었다. 
선교 과정은 1차 선교 여행으로 구브로, 비시다아, 부르기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등의 남부 갈라디아 지방이었다. 이것은 이방 청중에 대한 복음 제시의 선교사로서의 
선교적 본보기라 할 수 있다(이한수 1996:39).  
또한, 지중해 만의 동쪽 끝에 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시작-소아시아-그리스-
북쪽지방의 일루리곤-로마 방문 후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서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교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여진다(롬 15: 19, 23, 2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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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소명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갈 2:8)로서 선교사적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당시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이 선교를 손쉽게 할 수 상황인 역사적 관점은 그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한 헬라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교회들 역시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말하자면, 하나의 헬라 문화권으로 통일되어있었다는 것이다. 이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런 하나의 헬라 문화권 형성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의 사도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의 복음 전파를 용이하게 해 준 헬라 문화가 
기독교 초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다만, 기독교 
초대교회에 헬라문화가 끼친 영향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선행 조건으로 헬레니즘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는 헬레니즘의 어원과 의미를 알아보자.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는 “헬라어를 말한다”에서 “헬라식으로 만들다” 와 
“헬라식으로 행동하다”는 의미를 담게 된 동사 hellenizo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헬레니즘이란 말은 넓은 의미에서 두 가지로 쓰인다. 
1) 헬라문명, 특히 고대 헬라의 높은 수준의 문화와 인본정신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2)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헬레니즘 시대 동안에 헬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고대 근동과 지중해 지역에 넓게 분포한 문화를 의미한다(그린, 맥나이트, 마샬 2003:1278). 
이렇게 지중해 지역에 분포된 헬라 문명은 점진적으로 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둘째는 이 헬레니즘이 확산된 역사적 계기이다.  
역사적 확산 계기로써 헬레니즘 시대의 개막과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배경에서 헬레니즘의 형성이유를 
알렉산더 대왕에 초점을 잡겠다. 따라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살펴보면, 알렉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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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은 지성, 용기, 기사도와 용병술을 지닌 위대한 새 지도자로서 소년시절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여러 
도시들을 건설했으며, 헬라인과 이방인이 함께 서로 왕래하며 사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 그가 정복한 세계는 너무 광대해서 유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광범위하게 작용하여 근동 전체에 헬라어와 헬라 문화의 확산을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다른 민족들을 포용하는 세계주의적 문화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여러 가지 주화들을 헬라식으로 사용하는 교묘함으로 근동 전체를 헬라화 
하였다(2003:1280). 이 헬라화된 사회에서 모든 문화는 헬라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복음서 또한 이 문화권에 예속될 수 밖에 없었다. 
셋째는 헬레니즘이 복음서에 미친 영향을 보자. 
복음서는 가장 분명한 헬레니즘의 증거로써 복음서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헬라 유대인의 작품 중 대부분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헬라어로 기록된 유대인들의 작품으로는 필로, 요세푸스의 작품과 유대교의 
비극작가인 에스겔의 작품, 그리고 수많은 외경과 위경이 있다.  
이처럼 헬라어로 기록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서를 헬라어로 기록하게 되었고, 또한 근동지역에서 대부분의 
문학작품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한 언어가 헬라어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던 언어가 헬라어였을 것이다(2003:1283).  
이런 역사적 상황을 이유로 복음서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히브리어를 
대신해서 헬라어를 사용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가르침들이 헬라 문화권 세계의 언어로 쓰여지고, 때로는 그 
사상의 형태를 통해 표현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진리의 메시지는 역사적 
상황으로인해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2003:1286). 그 이유는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 
같은 헬라 문화권의 사도들의 영향이 많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헬레니즘은 
기독교 초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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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사회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은 충분한 헬라 문화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시에 성경 강해와 예수에 대한 전파를 함에 
있어서 시대와 문화적으로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헬라 문화권에서의 그의 행보는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이방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정치적으로 볼 때 로마는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종교의식에 개입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의 한 분파로 간주하여 
종교활동을 나쁘게 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데 있어서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을 보면, 그의 끊이지 않는 선교사로서의 
선교 사역에 대한 열정과 계획이 엿보인다. 로마서 15장 14-21절은 바울이 사도적 사역의 
보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22-33절은 미래적 선교 사역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소명에 대한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로마와 서바나에 대한 방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복음의 은혜 안에 포함시켜서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려 하였다(이필찬 
2005:434). 이러한 선교의 소명을 통한 열의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의 신앙성장 과정을 살펴보자.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정통 
유대 교육을 받으며 율법을 알게 되었고 철저한 율법 준행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성령을 받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삶 전체가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 믿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있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이 계획하고 주신 문화적 지혜로 죽기까지 이방 선교를 
위해 살아갔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모두에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했다. 또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 열매 맺기를 원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8)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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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한 선교 소명에 대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전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소명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는 선교 명령이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로 
인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쳐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선교적 
사도로서의 소명에 대해서 본을 보여 주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명에 대해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복음 전파에 선교사로서 죽기까지 충성하였다. 
바울 복음의 선교적 핵심 
사도 바울의 선교적 복음 전도의 핵심은 선교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선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대부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가 되었으며, 복음의 열매로 인하여 
이방인들도 구원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알아 갈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울의 
이방인에 대한 제사장적 사역의 의미를 계승하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자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대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바울 복음의 
선교적 핵심의 정확한 인식과 그 정신을 가지는 있는 것이다(이필찬 2005:434).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선교적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선교적 핵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세상을 
위하여 보편적 모든 대상에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써 메시아 시대의 약속을 
실천하셨다는 것이다(김세윤 1994:162). 바울은 이제 선교적 복음에 따라서 예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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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이시며,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한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죄수인 예수를 메시아로,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분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바울 자신에게 직접 보이셨기 때문이다(1994:168-169). 
이처럼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선교적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다. 
이제 바울의 선교 신학의 특색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가 말하는 복음의 선교적 
핵심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의 선교 신학의 특색 
바울 선교 신학의 특색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선교적 회심 사건에 따라서 
체험 중심의 신학이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중생과 선교를 강조하는 신학이다.  
먼저 체험 중심의 신학이라고 말한 것은 앞에 회심부분에서 말한 것 같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신학이 시작된 것을 말한다. 이 바울의 체험은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에 의해 회개하여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적 체험이다. 이것은 사람 중심인 인본주의와 본질상 다르다. 그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서의 예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런 체험을 통하여 
예수는 살고 자신은 죽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삼으며, 이것의 주체는 그리스도이며 객체는 
바울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메섹 사건의 전체를 예수가 지배하고, 바울은 수동적으로 
체험되었기 때문에 체험의 성질이 예수 중심의 사건인 것이다. 바울이 본 실존하는 유형적 
부활체이신 예수를 외부적으로 보고 느끼는 실체적 체험을 한 것이다(도양술 1992:29-
33). 이것은 자신의 회심이 체험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 보는 신관은 절대적이 
되었으며, 이후의 그의 모든 삶에서 그가 가진 신학에 체험이 주체적으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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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체험 신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체험을 통하여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신학의 중심이 
되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또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함이며,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만이 자랑이며 알기로 작정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평생을 
일관되게 살았다(1992:34-35). 이제 바울은 인본주의적 신앙에 따라서 살았던 그 전에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새롭게 중생하게 된 것이다. 
심령의 눈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된 새 사람으로서의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것이 되었다고 고백한다(고후 5; 17).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와 중생이 있어야 
예수와의 관계가 성립되며, 중생이 없으면 예수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바울은 말한다. 이 말은 중생을 바울은 신앙적으로 생명의 
일부로 보았다(1992:36-37). 이러한 체험과 중생을 통하여 깨닫게 된 복음을 세계를 
향하여 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선교의 시작점을 다메섹에서의 회심으로 본다면, 그 때 받은 사명이 
3차례의 전도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는 선교의 근원이 되었다. 따라서 바울의 선교의 
시작점은 십자가 복음을 들은 그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특색을 가진다. 이제 그는 선교 
신학의 특색으로 가는 곳 마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복음 전파의 대상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두었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으며, 일하면서 
선교하여 교회를 세워갔다. 그의 전도 선교 여행의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세운 예수의 몸 된 교회에 끊임없이 
서신을 보내어 목자로서 돌보는 것으로 이어졌다(1992:38-39). 이 부분은 다음장인 
제3장 바울의 교회관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자.  
이렇게 바울이 보는 선교 중심의 신학적 특색은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이 전하여 진 곳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세대를 이어 계속 전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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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논한 바울 선교 신학의 특색을 기초로 복음의 핵심을 다시 정립한다면, 
복음의 핵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의 하나님으로서 죽으시고 실체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승천하신 하늘의 그리스도이시며, 영광의 주로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며, 구속론적 
그리스도이다. 바로 실제적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영광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핵심이다(1992:53). 
바울의 선교를 위한 고난 
예수를 살아계신 구세주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핍박으로 인한 고난은 필수였다.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 중에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은 특히 고난을 많이 받은 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전도자로서의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바울도 가능하다면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였지만, 자신의 바램과 다르게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기쁨으로 받아 들였다. 이런 피할 수 없고 참을 수도 없는 고난을 
기쁨으로 수용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중에 고난으로 인한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며, 감사할 
수 있었으며, 그로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인내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롬 5:4),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인식하였다(홍성철 1997:199-220).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마다 그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기도의 기회로 
삼고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손과 발은 
묶여 있지만 어느 것으로도 묶을 수 없는 기도를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렸다. 또한, 
빌립보서를 보면 고난 중에도 사랑으로 자신을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빌 2장). 고난 중에도 더 풍성한 사랑이 자라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하였다. 그래서, 어떤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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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중에도 가슴에 품을 수 있었기에 고난이 기쁨으로 변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고난 중에도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은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였으며, 이 기도를 통하여 힘든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의의 열매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다. 고난 중에 기도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심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들도 실제적으로 실천해 보자.  
우리의 모습은 결국에는 심판의 날을 맞을 것이다. 그 심판 때에 고난을 참으며, 
고난 중에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었다면, 심판 날에 이에 
준한 상급이 따를 것이다(1997:47-55). 그러나, 우리 안의 교만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고, 또한 그 고난의 폭풍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간주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도인 의의 열매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에서 오히려 한 형제자매로 결속시켜 주는 의의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한 형제 자매가 됨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하였다. 이러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과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복음전파의 초점은 잃어 버린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한 말씀 선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로 인하여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감사를 드리게 한다. 이런 
고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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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빌 1:3)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1997:28-29). 
또한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영역으로서 창조, 섭리, 주관과 심판을 의미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만물에 대하여 주관하고 섭리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므로써 고난 중에 기쁨을 누렸다. 절대적으로 
피조물들이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인다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므로써 주어진 고난을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든 것이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어서, 고집 센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것이다. 그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되고, 감사를 배운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고난 중에 기도하며, 감사하여 그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화하여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여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도 핍박을 받으며 
기독교인으로서 고난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1997:205-207).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지고, 그들을 변화시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목적성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연단이란 
신앙적 의미로 신앙의 단련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기 위하여(롬 8:29) 
연단을 자신을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의미에서 연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기회로, 그러니까 신앙 성숙의 기회로 여겼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연단을 적극적 자세로 수용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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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면, 이것이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기회로 보여 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 자체가 복음 선포이다.  
이렇게 복음의 증거로서의 삶을 보여 주기 위하여 신앙의 단련인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육체적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인격을 단련시킬 때 고통은 반드시 따를 것이다. 인격의 단련은 기도나 
신학적 훈련이나 성경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만이 
실체적으로 가능하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 모든 것, 즉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질, 
살아가면서 보고 배운 습관들, 정욕, 욕심, 내 힘으로 다룰 수 없는 고통 등을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것으로 생산해 낼 것이다. 사도 바울은 평생 질병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육체의 질병의 고통을 통하여 겸손을 배웠고,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난 중에 인내를 통하여 많은 계시를 주었다. 
고난으로 연단의 열매를 성취 시킨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 신앙 성숙을 경험 할 
것이다(1997:210-213). 
결국, 고난은 연단의 열매와 신앙 성숙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인내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미 고난이 주워졌다면 
기쁨으로 인내하여야 한다. 그래야 연단의 열매와 신앙 성숙의 기회를 기쁨으로 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았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역사하심을 고난 중에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며, 닮아 가는 신앙 성숙을 경험하며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 속에 새기는 기회로 목적성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서 핵심은 십자가임을 알고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는 핍박과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처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온 인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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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속의 제물로서의 죽음의 길이었다. 몸이 찢기며, 피를 쏟으며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감당하셨다. 
이러한 십자가에서의 고난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대속의 은혜로서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온 인류의 구속임을 아셨기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에 깊이 깨닫는 기회로 삼았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뒤에 있는, 마치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는 결과를 보았다. 
그 결과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써, 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자신을 
죽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큰 은혜와 기쁨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인내하며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여야 한다. 이 결심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라고 고백하였다. 이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역을 통하여 얻게 
될 성취감은 기쁨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선물이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앞이 안 보이는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주셨다. 이처럼 
고난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 온다. 결국, 기쁨으로 그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였다(1997:199-220). 
사도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목적성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고난의 목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볼 때, 고난과 능력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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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며 보완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그럴 때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한다. 썩어 없어질 육체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투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허상이 깨어져 없어지고, 그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깨어져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으로 겸손을 알게 하셨고, 그 육체의 허상이 
깨어짐을 통하여 수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과 기적들과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서신들을 
열매맺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감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감옥의 간수와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며, 교회를 탄생시켰다. 감옥에서의 육체적 고난 중에 
쓰여진 많은 옥중 서신서는 성경을 통하여 오늘 날에도 우리에게 전하여지며 많은 은혜를 
끼친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여겼기에 다른 사람들의 깊은 고난 속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그 함께 하는 고난을 
자기 것으로 승화시켜 같이 마음 아파하며 문제 해결에 힘썼다.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도록 말씀을 선포하며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 
고난은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삶에 찾아와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쁨으로 
맞서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홍성철 1997:2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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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바울의 교회관
사도 바울의 교회관에서는 교회사상과 복음의 진리와의 일치점을 찾고자 논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써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알아보며,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을 선교적 입장에서 정리하여 보자. 
바울의 교회에 대한 사상 
선교사역의 목적에서 결과는 무엇인가? 선교사역은 복음 전도를 위한 교회의 
설립을 중요한 결과로 본다. 교회 개척을 첫 번째 선교의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또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위함이며, 교회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선교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영혼 구원과 신앙의 성장은 교회생활이 가능케 하므로 
선교지에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고전 12:7), 하나님의 
집(고전 3:9)으로써 신령한 집이고(벧전 2:5), 성전이다(엡 2:21). 
이런 교회 개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중요성을 세계성에서 찾는다. 교회는 
모든 족속 가운데 세워질 교회(마 28:19), 온 천하에 세워질 교회(막 16:15), 이방인의 
교회들(롬 16:40), 모든 성도의 교회(고전 14:34)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의 확장은 
만민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행 2:21) 하나님의 뜻이며, 열방이 교회로 모일 것이며(렘 
3:17),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라는(마 8:11)성경의 예언으로 설명된다. 
또한,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성도들의 예배와 교제, 교육과 훈련, 
지속적이며 효과적 전도의 장, 신앙인의 질적이며 양적인 지속적 성장, 다른 지역 선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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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여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로 계속해서 선교를 통하여 교회를 개척하며 
확장해 나갔다(DTP 편찬위원회 1991: 245-247). 
이런 개척된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과 선교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교회 성장이 필요하고, 교회의 성장을 통하여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사상을 선교적 사명으로써 교회를 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눠 주어야 하며,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선교적 명령에(행 1:8)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열매로써 나타날 
것이다(1991:391). 
또한 교회 사상에서, 바울은 교회를 종말론적 사상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로써 새하늘 새땅의 미래를 기대하는 종말론적 공동체의 과도기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유기적으로 성장하여야 함을 
주장한다(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유기적 성장에 대해서는 “3.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그러므로, 교회는 새하늘과 새땅의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하는 교회로서의 의미 이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격과 기능은 바울이 교회론에 대한 중심 사상으로 종말론과 기독론을 
구성요소로 결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내리고 재정립과 분리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당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비적 
교리의 교회나 묵시사상적 종파주의로서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교회가 사회적 공동체이기를 원했다. 그래서 개인의 필요로서 보다는 
교회의 사회적 현실에의 필요를 그의 사상의 초점으로 삼았다. 그는 서신들을 통하여 
교회에 대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교회가 여러 시대적 사회적 
다양성 속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신학적 사고를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을 지켜나가는데 확고히 하기를 원했다. 로마제국의 통치하에 유대교와 
회당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예배집단으로서의 새 시대의 여명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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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적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보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여러 사회적 부담과 갈등 들 속에서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서신으로 
목양하였다. 
이렇게 개척한 교회에 대한 말씀 선포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명으로서의 기독교 공동체를 훈련시키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살전 5:2-11). 
이제 교회는 선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갖는 것이 바울의 교회 
사상이다. 교회가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교회의 삶의 양식과 복음이 내적인 일치를 
이루며 선교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Beker 1991:473-478). 
교회의 복음과 진리에 대한 교회관적 일치 
교회와 복음의 관계는 교회를 복음 전도의 통로로 보는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통로로 연결된 교회와 복음은 교회의 복음으로 일치점을 갖는다. 초기 교회 자체가 복음 
전도이었으며 선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선교 계획은 세계 복음화가 주요 
임무이며, 이 임무수행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인 모두의 의무였다. 이것은 평신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말하며, 복음 전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말한다(김명혁 1983:119). 
일반적으로 복음 전도에 형태는 다양하다. 개인적인 복음 전도는 기회가 주어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가까운 친지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복음 전도는 복음 전파에 재능 있는 전도자가 대규모 군중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회중 속에서의 전도이다. 또 다른 복음 전도 형태는 지역 교회를 통한 복음 
전도이다. 이것은 전도에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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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복음 전도에 대해서 비젼을 보았다. 지역 교회 복음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찾는다. 하나님에게 신령한 제사(벧전 2:5)를 드릴 장소로써 각 
지역 교회에 책임이 주어진다.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예배드릴 곳과 
예배자로 부르셨다. 찬양하며 복음의 증거로서의 예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예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고로”(살전 
1:8)에 말씀한다. 이렇게 교회를 받은 복음에 대한 전달자로서의 확장성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개인이 가진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 증폭 시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효과이다. 또한, 복음의 증폭점이 교회와 복음이 일치될 때 더 큰 효과를 갖는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 전달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전략적인 면에서 찾는다. 이것은 지역적인 면을 말한다. 즉, 각각의 
교회가 그 지역의 특정한 지역으로서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차적 선교로써 
전도의 책임이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지역적 자원을 풍부하게 이용하여 
복음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교회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4.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부분에서 논하기로 하고 간략하게 정리하겠다.  
전략적으로 지역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교회 스스로가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고, 자신의 이해 가운데 조직화하여 올바르게 표현하는 복음 
전달자가 스스로 되어야 한다.  
교회가 자신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자아상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교회의 신학으로 볼 수 있다. 교회 신학이 없다면 교회가 사회에 
속해 있는 클럽 중에 하나로써 종교 활동 자체를 즐기거나, 그 활동의 일환으로 선교를 
하는 세속적 선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사회 분위기가 교회도 이제는 세상에 순응하여야 
할 것 같고, 세상의 생각과 행동을 수용하지 않으면 배타적인 교회가 될 것 같다. 그러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교회가 지역의 시대적 상황적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 
예배의 인식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배에는 선교적 요소가 있고, 선교에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로서 선교를 제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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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교회의 자신에 대한 이해, 즉 교회 신학이 
확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기초로 세상의 고난과 삶에 참여하여 같이 이겨나갈 때만이 
교회가 세상에 타협하며 동화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다면, 이제는 교회의 이해된 자신을 조직화의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화는 또한, 교회 구조로 나타난다. 이 교회 구조를 
형성 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선행되는 교회 자신의 이해가 선교 보다는 예배와 교제를 
중점으로 잘못 형성 할 수 있다. 일부 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교회 구조로 삼는다. 세상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홍수로 인하여 
영적 고갈을 줌으로써 여러 결점과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프로그램 
위주의 구조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일 예배 후의 
성도의 주중 생활은 하나의 선교일 수 있다. 교회로 모이고 지역 사회로 흩어지는 것을 
예배와 선교의 이중 구조로 건실하게 보아야 한다. 교회가 성도를 속박하려는 프로그램 
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개인이 선교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회 
구조를 선교적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선교적 구조를 가진 교회는 이제 자신을 표현하여야 한다. 교회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자신의 메시지가 복음 전도이기 때문이다. 이 전파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이다. 이러한, 확고한 메시지 선포가 없다면 교회는 세상 주류에 휩쓸려서 
퇴색된 자신의 표현만이 있을 것이다. 점차 다원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하여 단어나 문구에 얽매여 자신만의 복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메시지에 
포장한 자신의 표현에 따라 복음의 진실성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단순한 개념으로 다양한 복음의 의미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복음의 다양성을 잘못 
이해하여 진리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여 수용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복음의 통일성, 
불변성이다. 복음의 통일성과 불변성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다면, 각각의 사람들과 그 
상황에 맞추어서 민감하게 적용하여 참 진리를 복음의 다양성으로 포장하여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Stott 1993:30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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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말하자면, 교회의 자기 표현인 메시지 선포에 있어서 다원주의가 팽배한 
요즘, 우리는 복음에 대해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복음이 선포의 방법을 
선택하기에 적합한 것이지 상냥한 토론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또한, 타협하는 것이 아닌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다. 이 진리는 타협하거나 비판되어 질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져야 한다(Stott 1981:83). 
또한, 교회는 자신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말한다. 교회 자신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제 말로만 전달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져서 보고 듣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세상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전하여진 복음을 수용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메시지로 전달되어 
그들의 삶도 변화 시킬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요일 4: 12). 현대의 젊은이들은 과학적 방법으로 오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14:9) 인종과 성별, 
나이와 계층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주는 것을 
보여줄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성실히 나타내야 한다. 우리 자신의 행동하는 철저한 변화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변화되어 교회가 위선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가 
예수의 제자 됨을 보여주어야 한다(Stott 1993:325-328). 
교회가 복음전달에 있어서 성경에 중심을 두어야 하며, 선교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효율성을 찾아야 한다. 교회가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됨을 잊지 말고, 교회 자신을 조직화의 
방법으로 표현하며 선교적 구조를 가진 교회로서 이제 자신을 표현하여야 한다. 어느 
누구에게 이 중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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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관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며, 교회 자체가 선교임을 올바로 직시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복음과 진리에 대한 실제적이고 행동적인 교회관적 일치를 이룰 것이다.  
이런 선교관을 가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써 교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준행할 수 있다. 이제 의미적 
해석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살펴보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는 교회 속에 형성된 세상 세력이나, 교회 밖의 
세상에 의해 날마다 시험 속에 있다. 교회를 여러 가지의 불일치나 분쟁 등으로부터 분리 
시키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은유를 통하여 교회의 병폐로부터 
일치를 주장하였다. 교회는 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주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실재를 표현한다.  
이것은 교회가 고정 관념으로 인한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이다. 이 
몸 된 교회의 은유는 교회 생활에서 상호 의존의 개념을 표현한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굳게 합하라”(고전 1:10), “너희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등을 예로 들면서 상호 의존적 일치를 강조한다.  
일치로서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무분별한 “하나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지체들로 복수성과 다양성, 개인성을 포함한 하나 
됨을 나타낸다. 각자는 지체로서 다양성과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복수성, 개인의 
자유와 의결권을 존중하는 존재론적 참여를 말한다. 
바울 사상은 교회론적, 공동체적, 복수성과 다양적 요소를 실존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것은 바울의 유기적이며 역사적인 사고에서 기인함을 
보여준다. “모두를 위하여 단번에”(롬 6:10) 라는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역사적 사건을 보여 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옛 세대의 종말과 새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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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을 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역사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몸과 지체에 대한 은유는 교회의 일치로서 성도들의 사랑의 결속을 
말한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한 개인의 존재와 복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교회의 일치를 
자유와 사랑의 긴장으로 보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음으로 인하여 지성소의 
휘장의 찢음으로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교통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연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다(Beker 1991:479-485).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개념을 평등성, 다양성, 일치성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의 가치 기초로 인식하고,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교회와 사회의 변화,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의 삶, 교회의 보수주의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것은 실제적 문제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사회 안에서 세속적 가치들의 
변혁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교두보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메시아적 
삶을 세상에 알리며 세상 가치들의 급변하는 변화에 혁명적으로 증거하고 세상에 절대적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급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변화의 대리자로서나 
하나님의 말씀의 파송 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종교적, 사회적 삶을 세상의 사회적 제도들과 도덕적 습관과 
연결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이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평등과 다양성을 선포한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평등은 최고의 
가치임을 말한다. 그러나, 당시 세속적 가족의 영역과 사회의 관습에서는 평등이 적용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평등의 세상 속에서 교회의 기본 존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교회 
내에서의 평등적 존재를 주장한다. 바울의 교회 사상은 교회의 하나 됨의 일치가 유지되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의 교회로써 세상의 제도들과 관습에 따라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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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타파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회의 변혁에 앞장서야 한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교회와 사회의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가 
통례였다. 플로이드 비비안 필슨(Floyd Vivian Filson)은 “공간에 따라 회중은 15명에서 
30명을 넘지 않았다고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세상의 관습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유대와 헬라의 정치적, 종교적인 에클레시아는 공식적 서열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이런 교회의 공식적 직책들은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 내에서의 헬라적 에클레시아는 찬양과 환호와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회합이다.  
예배 가운데 사회 관습의 변혁은 서열 타파적 공동식사였다. 또한, 교회 예배는 “각 
사람은 하나의 찬송, 하나의 가르치는 말씀, 하나의 계시, 하나의 방언, 하나의 해석을 갖고 
있으며”(고전 14:26), “주님이 오실 때까지”(고전 11:26) 신분에 차별없이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이다. 교회는 성서를 탐구하며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고전 14:26) 
하여야 한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사회적, 공동체적 삶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 
공동체는 문자적이며 형식화된 교리보다는 성령에 의한 자발적인 발언이 존재하였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이것은 사회 
관습에 얽매인 것이 아닌 영적 자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을 말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선하고 기뻐 여기시는지를 
탐구하고 세상에 선포하여야 한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다양성 속에서의 공동체적 일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유하는 은사의 다양성 속의 평등을 전제한다. 바울은 교회 전체가 대화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일방적 주장보다는 상호 영적 배움과 지각 있는 영향을 주고 받는 성도 간의 
교통이 자유롭기를 원하였다. 또한, 교회 내에서의 비판과 판단은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에 기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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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을 세우는 것은 바울의 교회 내에서의 영적 민주주의의 중심 사상이었다. 
성도들의 교회 내에서 삶은 사도와 동역자들의 존중되는 근본 권위를 제외하고, 주 안에서 
서로 다스리며 훈계하는 자들의 삶을(살전 5:12)살아야 한다. 
덕을 세우는 것에 반대적인 성도간의 불일치와 분당은 교회 내에서의 평등과 
다양성을 파괴한다.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른 예언도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며 사랑 세우기를 교회 안에서의 은사의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듯이 초대 교회의 삶 속에는 인종적, 사회적, 성적 구별을 두지 않았다. 이것은 
세상과 사회 전체에 대한 혁명적인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여 준다.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교회 내에서의 삶은 남성과 여성의 행동 양식과 결혼 관계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로빈 스크로그스(Robin Scroggs)는 “여성들이 남자들과 동등하게 교회에 봉사했으며, 
여성들의 역할이 종속되었다는 암시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회 
변혁을 추구하되 가정규례에서 남편에 대한 여성의 종속과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침묵을 
구별하여 강조하였다(딤전 2:12). 이것은 세상에서 볼 때, 사회구조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바울은 결혼 관계에서 상호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 안에서 여성과 노예를 
위하여 다양성과 자유를 주창하였으나, 한 여성의 교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예언을 말 할 때, 
창조질서에 입각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었음 인식시킨다. 이 말은 교회 내에서의 
인종적, 성별적 다양성과 평등성을 존중하면서 기본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또한 
상기시킨다. 다양성을 핑계로 한 방종에 대한 예방 조치이다.   
실제로 교회의 평등 원칙이 교회 내에서 혁명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전 
8장-10장). 고린도에서는 부와 빈곤의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교회 내에서 작용하였다. 
부자들만이 고기를 먹을 여유가 있었다. 부의 재분배는 주님의 식사 앞에서 공동식사를 
통한 평등이 경제적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울의 사회적 보수주의는 사회· 경제적 
차별을 언급하지 않았고, 노예제도에서도 그 특성이 드러났다.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사회에 대한 비인간적 노예제도의 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종과 그 주인과의 인격적 관계로서 “형제들”간에 돌봄과 존경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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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인 페이즐스(Elaine Pagels)는 “바울은 노예들과 여성들의 해방은 긍정하지만, 현재의 
종속관계인 사회구조에 도전하는 것은 거부한다. 바울은 사회법, 정치법, 결혼법과 
관습들의 계속적인 준수는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고, 신자들의 사회적, 성적, 정치적 
관계들의 전체 구조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레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로 바울은 어릴 적 훈련인 정통 유대교의 
관습들을 깨려고 하였고, 사회적 압력들에 저항하였다. 또한, 갈라디아에서는 베드로를 
위선자라고까지 비난하였다. 정결법의 준수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유”를 
포기하고, 새롭게 연합된 인류의 새로운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다(갈 2:11-15). 이렇게 
바울은 새로운 사회적 현실의 대항으로서 “새 인간성”을 주장하였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일치를 주장하지만, 유대인처럼 살기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의 삶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교회의 묵시사상이 열광주의와 사회적 
보수주의의 연합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바울은 물질과 영적인 것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으로서 모든 
활동에서 자신을 긴장시켜야 할 것을 말한다. 피조질서와 제도들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과 
사명은 “세상 안에서의 몸과 책임적 삶”(롬 12: 1-2)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세상 
속에서 수행하여야 할 “영적 예배”인 것이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공존하며 세상의 관습을 흡수하여 통합하고,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이다. 세상의 구속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세상 속의 교회인 
것이다(Beker 1991:49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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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바울의 선교적 전략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 시켰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복음을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하였다. 그는 복음의 온 세상 구원의 본질과 중요성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받아들이도록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된 복음에 절대적으로 반응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 전파된 복음으로인해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보배로운 주님의 
희생의 피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값없이 용서하신 죄로부터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 복음을 수용하면 세례를 주고 생활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하며 또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열매로 예배와 교육, 교제와 봉사의 중심지로서 교회를 
설립하였다(김명혁 1983:122-127). 이것이 선교의 전략으로써 선교의 흐름으로 표현된다.    
이런 선교의 흐름에서 볼 때, 바울의 선교 전략면에서 도시선교에 대한 측면을 회당 
중심의 선교와 복음에 반응하는 청중에 집중과 전문인으로서의 선교,  비거주인으로서의 
선교, 자비량 선교 등등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선교 흐름으로서의 
전략은 선교적 측면에서 현재 교회의 선교 전략 검토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도시에 대한 선교 
사도바울이 대도시를 선교의 중심지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도시의 
생활이 윤택하고, 편리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합당할 만큼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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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바울이 도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복음 전파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 주변 
지역에 복음의 빛을 확산하기가 용이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도바울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이 도시가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 이유로 이곳은 로마 
제국에서 도시 규모가 세 번째로서 여러 종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업의 요충지였으므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확산되어 갈 수 있는 
최적의 전략적 기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인접한 도시로서 복음전파의 
진원지에 가까운 이유도 있었다. 그래서 이 곳에서 1년을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였다. 
바울은 로마제국의 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 도로들은 대도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행정과 헬라 문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도시가 할 수 있도록 연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도시 별로 보면, 로마의 식민도시인 빌립보, 상업도시 데살로니가, 
문화의 중심지 아덴과 로마제국의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에베소 등이 있다.  
그러나 도로를 중심으로 연결된 도시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도시 선교의 중요한 이유는 로마제국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복음 전도를 목표하기 위하여 신속한 측면에서 도시들을 선별하였던 것이다. 
그것에 대한 실례로써,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그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선교 
여행하는 도상에서 도로에 인접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지나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도시마다 선교지로써의 중요도에 따라서 체류 기간이 달랐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 정도 머무르면서(행 20:31) 활동했던 것은 도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이 곳은 아시아 지역의 수도이며 유명한 아데미신전이 있어서 로마제국의 
종교적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방문하여 관광 수입도 
막대하였다(행 19:25-27).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설교를 
하였는데(행 20장), 이것은 귀중한 자료로서 선교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 충분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면서 주변 아시아 교회들을 세워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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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도시선교를 중심으로 전체 선교활동의 감독 직을 수행하였으며, 
동역자들에 의해서 지교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수도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결망을 
세웠기 때문에 지역 전역에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바울의 선교활동도 알 수 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90마일 가량 떨어진 도시였으며, 그곳에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에바브라와 두기고였다(골 
1:7).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골로새 태생이었으며, 골로새에 한번도 가 본적이 없는 
바울(골 2:1)을 에베소에서 만났다. 이후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귀향한 후에 교회를 
세웠다(Kane 1990:112-115). 이렇게 도시 선교는 각 지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중요한 만남과 전도의 기지로써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사도 바울이 전략적 요충지로써 
도시 선교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이것이었다. 
회당에 대한 선교 
사도 바울은 도시에 들어가면 곧장 회당으로 갔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행 19:8)하였다. 반대 세력에 의해 회당에서 추방되었을 때에만 다른 곳, 
두란노 서원 등으로 갔다(행 18:7; 19:9). 그리고 다음 도시로 갔을 때에도 또 다시 회당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말씀의 시작을 회당에서의 전파로 보았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갈 2:8). 그러나, “첫째는 유대인에게”(롬 1:16)란 원칙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새 
도시에 가면 우선 회당을 찾았다. 빌립보에서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회당을 찾은 이유는 회당에서 행해지는 예배가 매우 익숙했으며, 
회당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안은 그로 하여금 회당을 찾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유는 회당에서 유대인들, 개종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등의 이질적 세 종류의 집단을 접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질적 세 종류의 집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이유는 회당의 관습 
때문이었다. 회당의 관습은 랍비들이 방문하면 회중 들과 함께 “권면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 바울은 복음을 증언할 이런 좋은 기회를 선교적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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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회당으로 곧장 갔던 것이다. 이처럼 회당의 전략적 중요성은 
1세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었으며, 바울은 이곳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Kane 1990:116-117). 이러한 회당 중심의 선교는 오늘날 교회 중심의 선교로 
연결되어야 한다. 
청중에 집중하는 복음적 선교 
모든 사람들이 제 각각이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 4종류의 토양과 4종류의 수확에서 토양의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결실의 차이를 설교하셨다.  
바울도 결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수행하여 얻은 결실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고전 3:10-13).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요 15:2). 그래서 결실을 강조하는 바울은 복음 사역에 충성하면서 그에 
따른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사역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일부 선교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각오라 할 수 있다. 
회당에 모인 회중들은 개종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로서 사도 바울을 
따르는 부류와 유대인들로서 진리를 거슬러 그에게 대적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후자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려 하였다. 한 때, 그는 그들의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버려진 적도 있었다(행 14:19).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행 13:46)라고 선언하였고, 이사야서 49장 6절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을 인용하며 복음을 듣는 청중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였다. 
고린도에서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행 18:6)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힘든 결단의 행동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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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시켜 주었다.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전하는 자들을 핍박할 경우에는 전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열매적 
차원에서 청중을 바라본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선교에 있어서도 몇 년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과감히 떨쳐 
버리고 다른 지역을 추수하여 결실을 얻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청중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  
롤랜드 알렌(Roland Allen)은 “사도 바울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까지 사람들을 
인도한 후 그들 자신의 결단을 요구했다. 복음을 참되게 전파함에 있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도덕적 응답이 거부되는 곳에서 설교하는 일은 복음 전파가 
아니라, 지식 교육으로 전락되고 만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복음 선포에 청중이 반응하여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결심하면 즉석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교적 배경을 가진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행 16:33).  
이렇게 죄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요 5:24) 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청중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하고 
교제를 하였다(Kane 1990:117-121).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청중에 집중하며 교육과 교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처럼 세상을 향한 복음 선포와 많은 열매를 위해서는 복음에 반응하는 청중들에게 
집중하는 복음적 선교를 해야 한다. 
전문인으로서의 선교 
세상 직업으로써 일하는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전문인으로서의 선교를 살펴볼 때, 
바울은 사도로서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삶과 연결시켜 
전문인으로서 생업에 충실한 선교자 바울을 실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새로운 도시에서의 정착과 천막 짓기, 작업장을 선교의 
목적으로 사용, 근로에 대한 권면, 직업에 대한 사도의 자의식을 위한 중요성 등을 기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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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전문인으로서 선교의 상호성과 명확성, 실제적인 선교에 대한 필요성 등의 
관점을 발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와 장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였다. 그 근거로 
바울이 한 도시에 선교사로서만의 활동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려 했다면, 
처음에는 임시 거주지로 여관, 체육관, 신전들, 유대교 회당 등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긴 기간을 그의 교회 교인의 집에 유숙하기를 더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행 16:18).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1년 반 동안 머무르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행 18:3, 11). 이렇게 긴 기간을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장인이나 육체 
노동자들과는 다른, 선교사와 장인으로서의  사람이란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한 주간의 체류 기간보다 더 길게 몇 
년이나 연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가족제도를 용납하는 행위로써 집주인의 
가정교사나 지식 요원으로서 방과 식사와 여러 혜택을 급료만큼 제공 받았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을 싫어하였다(살전 2:9-
επιβαεσθαι-짐을 지우다; 고후 11:9- αβαρης-누를 끼치지 않다).  
바울은 때때로 그가 세운 교회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지만 생업을 가짐으로써 
짐이 되는 것을 싫어하였다. 유숙할 곳뿐만 아니라 천막짓는 작업장에서의 일자리도 
구하였다. 아굴라가 천막제조공으로서 바울과 함께한 예로도 알 수 있다. 천막짓기 
전문인으로서 얻은 것으로 필수품, 식량, 옷, 집세 등에 충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천막짓기 전문인으로서 작업장에서 오랜 기간을 보냈지만 때때로 궁핍했다(고후 11:9). 
선교적 목적으로 선교사로서 새로운 도시에서 선교로 정착하기 위하여 생업에 
정진하는 전문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바울은 “밤낮”이란 표현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의 생업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바울이 해뜨기 전에 시작하여 
해지기까지 일했다고 생각된다(살전 2:9).  
바울은 전문인으로서의 일을 통하여 그 작업장을 선교의 장으로 삼았다. 동료 
노동자들, 거래인들과 그 작업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조용한 여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사람을 얻으려는 바울의 선교적 목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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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활동에 대한 논의로써 노동과 설교를 병행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설교를 하였지만, 낮에 일하는 중에서도 
작업장을 통하여 선교의 대상들과 만날 수 있는 선교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작업장의 
환경에 어울리는 대화들은 사도행전 17장 17-33절을 통하여 아덴에서의 선교활동을 
작업장의 근방이나 그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한다.  
베뢰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성서의 검토와 여러 철학자들과의 
변론의 장소를 그의 작업장을 사용하였음을 가능케 한다. 또한, 작업장은 독서가 
이루어지기 좋은 장소였으며,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치유의 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선교활동의 장소인 그의 작업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였다. 
사도 바울은 전문인으로서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음을 말한다. 그의 
선교적 권면은 근로에 대한 훈계이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살전 4:10-12). 이 구절은 종말론적 영향이 
있었기는 하였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태에 대한 데살로니가의 문제를 지적한다. 
나태가 교회 건설에 문제가 되었으며, 외인들에게 모범으로서의 근로를 제시한 것이다. 
당시 그레꼬 로망 시대의 도덕주의자들의 전형적 서술을 명료화 시키는 키케로는 “모든 
장인들은 자유로운 작업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저속한 생업에 종사했다”고 근로와 
배치되는 생각을 가졌다. 이러한 가르침과 근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중요한 구별을 
짓는다. 바울은 스스로 일하기를 권면하며, 근로는 사람을 품위 있게(ενσχημονως) 또는 
궁핍함이(χρειαν εχειν) 없게 한다고 말하였다(살전 4:11-12).  
이것은 바울의 선교적 교훈의 사상을 말하여 준다. 도시의 가난한 자들의 적절한 
직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던 개종자들에 대해서 나태에 대한 충고와 연관된다. 또한, 이것은 
성적 부도덕과 탐욕과도 연관되었다. 종말론적 신앙의 참 의미를 왜곡한 그리스도인들의 
나태함이 팽배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적 권면으로 암시적 차원에서 
전문인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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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인으로서 근로의 중요성은 공적인 직무보다는 사도적 자의식을 위한 
의미를 제시한다.  “조용한 생활에 힘쓰고 자기의 직무에 전념하며......”(11절). 선교적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직업과 생업을 가지라는 권면은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선교적 
교훈으로 교회의 일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근로는 교회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전문인으로서의 특수직은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도 누를 끼치지 않는 덕을 
보여준다(살전 2:9). 무소니우스(Musonius)의 농장 노동은 “생도들은 철학자가 밭에서 
일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철학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증명하면서 유익을 얻는다...... 사람은 어려움을 참아야 하고 생계를 위해 남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자기 육체로 근로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교훈이다”라고 경제적 독립을 
주장하였다.  
전문인 선교로서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가 경제적 독립을 위한 필요성에서 자기의 
설교가 신적 위임이지 개인적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살전 2:4-5). 또한, 
철학자로서 거짓 행세하려는 사기꾼들과 구별되어 어떠한 고소의 이유를 주지 않으며,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사로서의 온전히 쓰임 바 될 수 있었다.  
이렇듯 전문인으로서의 선교는 선교지에 도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교에 대해서 많은 유익을 준다. 그러므로 실용적 
선교를 위한 전문인으로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선교지에 부합한 전문인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Hock 1984:26-52). 
비거주인으로서의 선교 
먼저 비거주 선교에 대해서 살펴 보자. 비거주 선교사(nonresidential missionary)란 
전임 해외 선교사로서 복음화 사역에 우선권을 두며, 매년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선교지를 방문하여 선교 활동을 한 후, 또는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돕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한 지역에서 평생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갖는것을 말한다. 
사역지에서 거주 금지나 감시로 인하여 사역지 밖에서 거주한다. 또한, 주변 지역과 긴밀한 
협조로 조직망을 구성한다. 비거주인으로서의 선교라고는 하지만 온전한 복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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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비거주와 지역에 대한 전문은 별개인 것이다. 
비거주일지라도 그 부족의 언어를 알아야 하고, 세계 여러 동역자와 복음화 전략을 
공유하고, 선교 본부에 사역 과정을 전문적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거주 
선교사는 그 지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미전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진 기지로 
사용할 토착 교회(beachhead church)를 세워야 한다.  
비거주인으로서의 선교 특성을 정의하면, 비거주 선교사는 사역지 밖에 거주하며, 
그리스도인들과 상호 협력하며, 복음화 사역의 책임을 이행한다. 이처럼 선교지 밖에서 
거주하며 사역하는 것은 다른 동역자들과 조직망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전 부족의 
복음화에 제약 없이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가질 수 있다.  
비거주인으로서의 선교사들은 복음 전도, 제자 훈련, 교회 설립에 전념하며, 이로 
인하여 현지 정부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며 신중하고 민감하여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는 지상 명령을 확실히 인식하고 사역을 수행하는데 최전선 
개척 전도자임을 알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비거주 선교사”란 용어는 미국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에 위치한 남침례 해외 
선교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의 채택은 선교 전략과 함께 시대의 
요청에 부응한 결과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에 따라 로마에 편지를 써서 선교사로서의 열의를 보여 주며 이방선교와 비거주 선교의 
기원이 되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5:20-21). 
당시 처음 4세기 동안은 선교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Constantine) 황제의 즉위 이후에도 복음 전파 활동이 금지된 국가들도 
있었지만 조금 더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 선교 활동의 자유로움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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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사역으로 빌립을 통하여 에티오피아인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행 8:26). 
사도 바울은 아레터스(Aretus)왕의 지배하에 있던 다마스커스 사람들이 선교사에 
대한 적대심으로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그런 선교에 대한 방해 중에도 광주리를 이용하여 
들창문으로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탈출하는 죽음의 순간에 까지도 복음을 전하였다(고후 
11:33). 
A.D. 70년경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해서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은 불법이 되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 지금의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1세기 믿음의 조상들이 직면하였던 
복음 전파가 금지된 세상에 대해 투쟁하였듯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들의 방법과 
비거주인으로서의 선교 태도를 배워야 할 것이다.  
비거주 선교일지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게 되리라”(눅 14:28-29). 
이런 준비적인 면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다른 동역자들에게 
임무를 담당시켰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하여야 한다. 가장 많은 
비유를 교회에 적용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성과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롬 12:4-5). 비거주인으로서의 선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교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다양성과 연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Garrison 1994: 26-53). 
자비량으로서의 선교 
세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선교의 국면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1815년 나폴레옹의 
패배를 기점으로 19세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세계에 대한 지리적인 확산 등을 빗대어 
“가장 위대한 세기”라고 선교학자 케네스 라토렛(Kenneth S. Latourette)교수가 말했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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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일일권으로 선교 활동에 지리적, 정치적 변화의 물결이 치는 이때를 “새로운 
선교의 세기”라고 말할 수 있다. 
소위 제3세계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선교의 중심 활동이 이동되었다. 
이 지역에 대하여 지난 세기는 선교사의 매장지라는 명칭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나 된다. 또한, 허버트 케인이나 테리 
헐버트의 통계인 1970년대에서 1980년대를 기준하여 볼 때, 개신교 선교사의 수를 약 6만 
명으로 본다. 정규 신학대학을 졸업한 선교사만 배출 된다면, 세계의 인구를 60억 명으로만 
보아도 한 명의 선교사에 비례는 적어도 6-10만 명일 것이다. 하지만 교회 구성원의 약 
98%가 일반 성도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평신도의 참여로 풍성한 영혼 구원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청년, 여성, 전문 직업인 등 등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선교사를 성직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로 분류할 수 있다. 정규 신학 과정이나 
선교사 교육 과정을 마치고 타 문화권으로 가서 선교사 신분으로 사역하는 사람을 “성직 
선교사”(clergy missionary)라고 하며, 실제로 선교 일을 하지만 공식적인 신분이 선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평신도 선교사”(lay missionary)라고 한다. 
이 평신도 선교사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복음 
전파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사”라고 한다. 
자비량 선교사란 자비 선교사, 또는 장막지기 선교사(tent-making missionary)라고 
부르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경제적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 장막 짓는 일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살전 2:9). 
자비량 선교의 장점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선교사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힌두교인 네팔의 경우 병원 의사로 종사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은 큰 마찰 
없이 복음이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이렇게, 선교지 입국 비자 
발급이 성직 선교사보다 쉬울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를 자급하기 때문에 본국 교회나 선교 
기관의 부담이 적다. 또한, 성직자의 복장이나 제한된 강당에서 설교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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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 상황에 맞는 전도적 접근이 용이하다. 생활 현장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전파되기 때문에 적대감보다는 호의를 갖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선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위장 선교사라는 비난도 받기도 한다. 또한, 선교 본부와의 
꾸준한 연결이 없기 때문에 영적 책임 관리의 문제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러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량 선교는 분명히 필요하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는 말씀은 소수의 
전문적 전도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이웃과 
세계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떤 위치에 관계없이 전도하는 전도자임을 알아야 한다(고전 
12:15-26).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선교의 부르심에 열정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자비량으로 선교를 
준비하여야 한다(박광철 199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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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현대 교회의 선교사적 입장에서의 선교 전략
현대에 살아가는 교회들은 전문 선교사의 개발과 네트워킹, 훈련, 소명, 평신도 
선교를 통한 끊임없는 교회 성장을 추구하며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선교 결과에 
대한 실질적 결과물로써 한 세대를 40년으로 생각하고 실례를 194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까지의 득과 실을 살펴보면서 2000년대에 보다 선명한 실질적 선교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본론을 통하여 문제를 구체화시키며, 그 해답의 길을 찾도록 시도가 
있을 것이다. 
전문 선교사로서의 자격과 자기 개발(선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유형- 
본보기, 현인의 자세, 선견자, 배우는 자, 희생) 
스티븐 네일(Stephen Neill)은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면 아무도 선교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선교에 
대한 멸시이며 무시이기 때문에 아무도 선교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구체적 
선교의 소명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있지만, 그 자격이 바탕이 되어 구체적 
선교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전문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몇가지로 살펴보자. 전문적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일반적인 소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개종의 
체험이 필요하다.    
둘째, 복음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전적인 사역을 말한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던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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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일만 위하여 하는 것이 복음 사역에 대한 
헌신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곳의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실 때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심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소명은 복음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필요에 따라서 
인도하신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일생을 설계하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고백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자기 삶이 잡혀있음을 강하게 인식하였다. 
그러하였기에 먼 나라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도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은 선교사로서 확고하여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뜻은 성경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 수 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반적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도 알려주신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적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게 하신다. 
다섯째, 훈련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으므로 선교사가 되려면 최소한 3년 정도 신학 공부로 훈련이 필요하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다. 또한, 선교사가 되려면 일반사역 뿐만 아니라 특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여섯째, 열매가 있어야 한다. 선교 훈련 후에 어려운 지역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실제적인 사역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 보아야 한다.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증거로 삼아야 한다. 그럴 때, 선교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기쁨이 생기게 
된다.  
일곱째, 지교회의 확인이 필요하다. 선교사의 파송은 교회의 사역으로 보아야 한다. 
사도 바울도 교회가 파송 하였다. 교회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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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송 한 후 계속적인 지시와 열매에 대한 보고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도 선교여행 후에 본 교회인 예루살렘교회에 보고를 하였다. 
여덟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열린 마음이 필요하며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선교사는 성령에 
대해 민감하여야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한다. 그 성령의 사역은 말씀 전파인데, 바로 선교가 복음 전도와 사회 활동으로 
성령에 의해 선교를 하였던 것이다. 
아홉째, 팀 미션(team mission)이 되어야 한다. 선교지가 어려운 곳이라면 한 
사람보다는 가족이, 한 가족 보다는 두 가족 또는 세 가족 등의 팀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몇 
사람이 함께 훈련하여 서로 힘을 합해 일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김명혁 1983:299-
309). 
이런 전문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필요하며 이런 자격을 기초로 할 때, 전문 
선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도자로서의 유형을 살펴보자. 
그 첫째는 본보기이다. 말 그대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첫번째 자질이다. 사도 
바울은 열매로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서 자신을 본 받도록 
보여주고 있다(고전 4:9-16; 11: 1; 빌 3:1-17; 살후 3:7-9 참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박해를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을 열심히 하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하며 질서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살후 3:7).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 지도자들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본보기로서 그 자신이 예증과 본이 되었다. 인격적 관점으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딤전 3:1-15) 라고 초대 교회에 편지를 썼다. 목회적 차원에서 
레온 드라예르(Leon Draayer 1989)는 지속적인 개인적 영성의 개발이 설교를 살아있게 
하며 영성을 표현할 때 활력이 유지됨을 말하면서 지도자로서 본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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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현인(Sage)의 자세이다. 현인이라는 표현은 리더로서 고전적이지만 
현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인은 지혜서와 자연에 대한 이해, 인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연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유대인 랍비의 역할은 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면의 강조를(고전 3:16-23; 딤후 3:14-15) 하였고, 어거스틴, 
앗시시의 프란시스와 같은 인물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현인으로서 기독교에 영감을 주고 
있다. 지혜의 측면으로써 인생 등에서 현인은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 현인의 근본적 
특징으로 성서의 지혜를 통하여 개인의 경건의 증거를 들 수 있다. 현인으로서의 선교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뜻을 이해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적 
성숙의 사랑을 가르친다. 본보기로서도 현인의 자세는 반듯이 필요하다.  
셋째는 선견자(Seer)이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구성요소를 보여 준다. 
그 중에서도 2장, 13장, 16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교회에 필요한 미래의 행로를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바로 이 사람이 선견자이다. 선교전략가인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사무엘 즈웸머(Samuel Zwemer), 제임스 칸틴(James Cantine), 존 
스커더(John Scudder) 등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 중에 비전을 보게 
하고 꿈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견자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을 강조한다. 선견자는 장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며 실천하도록 조직하고 전망하는 공급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교회의 목표와 전략들을 목적과 비전의 일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꿈을 제공하고 가능성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는 사람이 선견자이다. 
그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설교로 정신을 자극시킬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교를 통해 성도들은 지도자의 비전을 따른다.  
넷째는 배우는 자(Student)이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1-3장, 갈라디아서 3장, 
골로새서 3장 등을 통하여 청중의 문화적 환경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는 그의 
생애에서 교회 설립의 사역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우는 자세를 갖는다. 율법의 
무능성을 깨닫기 전 다소의 사울은 구약에 대한 관심을 어떠한 상황에서의 변경도 용납 안 
한 인물이었다. 그랬던 그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변화 받고 배우는 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였다. 현 시대는 변화의 시대이다. 여러 문화의 환경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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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복음을 잘 수용하도록 잘 준비하여야 한다. 이제 배우는 자로서 
특수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는 희생(Sacrifice)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사랑이 없나니”(요 15:13)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세상 속에서의 선교가 희생의 
요소가 있음을 가르치셨다. 양떼의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듯이(요 10장), 
자발적으로 지도자 스스로가 그들의 삶이 고난을 받도록 한다. 바울은 빌립보서(2:1-
11)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희생이 필수 
부분임을 말하고 있다. 전문 선교사들은 지도자로서 이런 희생의 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반 엥겐 2004:345-351). 
교회와 선교 단체, 선교사와의 네트워킹의 필요성 
사도 바울은 인간의 관찰과 경험을 기초로 인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지시와 통제를 바탕으로 융통성 있는 운용방식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선교 여행을 계획하며 교회를 통한 성과들을 염두에 둔 전략을 수립한 것은 아니다.  
회심의 순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의 사명으로 나아 갔다. 성령께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파송 하였다. 선교기지와의 긴밀한 
관계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의 보고와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 간 것으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선교 사역이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이것은 선교의 
성공과 교회의 기도가 서로 비례하는 것을 보여 준다. 모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개척 
교회와의 연관성을 부여 하고 계속해서 서로 연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 예로써,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와 연계로 인하여 선교사역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견딜 수 있었다. 모교회로서 예루살렘은 사도들과 최초 
장로들에 의해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 다섯 차례나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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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공적 선교 사역이 이루어 지려면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 단체의 끊임없는 
네트워킹이 있어야 한다. 강력한 선교 지원 기지와 선교 활동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전파가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꾸준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사 한 사람의 시간과 활동 역량은 제한되어있다. 그러므로 선교사 한 사람이 
광범위한 지역을 선교한다는 것은 어렵다. 만약 무리한 선교 범위로 인하여 실패를 한다면 
좌절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럴 때 선교 지원 기지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 역시 모든 지역을 방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고 번성한 4 개의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전도하였다. 이 집중적 선교에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고 서로 협력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고전 3:5-9). 선교에서 
보다 많은 열매를 위해서는 씨 뿌리고 물을 주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바울의 10여 년의 선교 활동으로 이 4개 지역에 많은 자립교회와 계속되는 전도 
활동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본 교회와 지교회와 전도자의 주기적인 네트워킹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살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롬 15:19-24), 바울은 이렇게 토착교회를 
설립하고 그 곳에 체류하면서 협력하여 선교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 그 곳을 
떠났다. 이것은 횡적인 확산만을 목적으로 깊이를 생각하지 않는 현재의 선교 단체의 
단점을 지적하는데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여러 명의 선교사를 한 곳에 집중시켜 사명을 다하여 그 곳이 자립할 수 
있을 때 다른 선교지로의 파송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선교는 여러 곳에 
한 두 명의 분산 파송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결실을 보기는 어렵다. 한 명당 관리 지역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네트워킹의 문제인 것이다. 일본을 예로 들어 보면, 일본 내에 
97개 북미 선교부가 10명 이상의 선교사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는 40개 선교부에 불과하다.  
잘못된 운영체제가 급하게 전하여야 할 곳에 대한 영혼의 손실이며,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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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운영자들이 횡적인 연결하여만 집중한다면 네트워크의 의미는 그저 단순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다양한 정보를 단순한 교환으로 자유롭고 손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단계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복음의 목적을 
공유하고 각 개인과 교회가 횡적으로 연결하되 깊이 있는 교제를 기초로 자주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네트워킹이다. 이를 기초로 지금까지 서로 연관성이 없던 
선교사, 교회와 단체들이 횡적으로 연결되어 세계 복음화을 위하여 한 목적으로 연대의 
테두리를 넓혀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트워킹의 유대는 한가지의 목적과 가치관의 공유에서 비롯된다.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네트워킹에서는 사람과 사람, 교회와 교회, 
선교단체와 선교단체의 질적인 관계를 신뢰관계로 만들어 준다. 또한 내부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네트워크가 확산되면 믿지 않는 이들이 갖는 경계선을 긴밀한 
협조로 복음의 문을 열수 있을 것이다. 횡적인 연결이란 단어는 집단과 상하관계가 아닌 
믿음의 일군으로서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될 때 참 의미를 갖게 된다. 이처럼 네트워킹은 
일종의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동등한 위치의 전체와 부분의 일체화라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결국, 네트워킹에서는 독단적 권한과 책임이 아니라 협력된 분산이며 복음 
전도의 목표를 공유된 수단으로 협동과 지원이 중요하다(Kane 1990:108-112).  
선교적 토착 교회를 설립 
바울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였다. 그 중에서 그의 직접적인 
목적은 세계를 주의 말씀으로 복음화하는 것이었고, 그의 복음화의 목적을 실행하는 것은 
지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를 설립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그 
도시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습관을 가졌다. 토착교회를 설립한 것이다.  
토착교회 설립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간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주민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추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충분한 체류 기간을 통하여 사역이 이루어 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설립이 어려웠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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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에베소나 고린도에서는 긴 기간을 체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지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들은 자치와 자립,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또한, 바울의 사상에 입각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 지향적 교회로서 
광범위한 지역을 복음화하지는 못하였지만, 자신들이 속한 지역을 복음화시켜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선교 지향적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복음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지교회로서의 모범이 되었다. 바울은 모든 도시에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교회가 복음의 본거지가 되어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교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다. 이 토착교회들이 주변 지역의 복음 확산을 위한 집중 전도를 잘 감당하였고 로마 
제국의 동부를 복음화시키는 사역을 맡은 것이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서부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을 할 수 있었다. 
토착교회는 자치와 자립과 선교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실현하였지만 단지 이상에 그치고 있는 현대 선교부들은 자치와 자립은 강조하지만 자체 
선교로 계속되는 열매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선교사들의 전도로 믿음이 전파된 지 100년이 넘는 나라들이 주변 나라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토착교회가 자치와 자립에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 성장하여 선교적 
이상을 가진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각 지교회들이 선교적 복음화를 위한 전도 개체적 본부가 되어야 한다(Kane 
1990:121-123). 
선교 지도자로서의 선교 훈련 
선교 지도자로서의 선교 훈련을 디모데에게 행한 바울의 훈련에서 찾고자 한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지도자로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방법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였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딤전 4:12)을 
보이도록 디모데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사실 디모데는 
결단력이 없었고, 우유부단하며 소심한 편이었다. 이런 성격으로 인하여 건강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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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사람들을 이끌기 보다는 의지하는 편이었다. 그는 강한 성품을 개발하여야 하였다. 
일관성이 없고 산만한 경향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라”(딤후 
1:6)고 사도 바울은 권고 하였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이러한 성격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높은 수준으로 훈련시켜, 그로 하여금 힘든 경험들을 
하게 하여 그에 대한 큰 꿈을 가졌다. 그의 능력 이상의 과제를 부과하였으며, 그가 그 
과제를 수행할 때 격려를 통하여 과제와 맞서 싸워서 그의 역량을 최대한 발전시켰다. 
디모데의 훈련은 바울과의 여행을 통하여 세계 비전을 갖게 하는 특권이 되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은 스승인 바울의 삶에서의 일상을 보고 배워 역경과 위기를 맞아 
승리하는 법으로 넓혀 갔다. 책임 면에서도 바울은 모든 일을 그의 동역자와 함께 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세워주고 견고하게 한다.  
선교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통하여 결국 사도적 권위가 도전 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의 해결자로서 디모데를 파견하였다. 많은 실패를 통하여 배운 선교 
지도자로서의 성공은 젊은 디모데에게 나이에 관계 없이 주어진 책임과 격려로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딤전4: 12)는 권고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모범적인 생활은 나이의 
불리함을 없앨 수 있다.  
이처럼 선교 지도자의 선교 훈련의 기초로 사도 바울은 모범적인 생활을 중요한 
교훈으로 준다. 훈련을 통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갖게 하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핵심적 
명령을 권면으로 나타낸다. 
첫째는 맡겨진 것을 지킬 것을 권면하였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딤전 6:20-21). 사도 바울의 부탁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들을 
디모데는 청지기로서 맡았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 은사들도 맡았다. 또한, 
말씀을 전파할 사자로 택함을 받았다. 이 맡겨진 선교적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여야 
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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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기를 잘 하며 참아야 하나,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 줄 알아야 한다(딤후 
2:23-25).  
둘째는 편견과 편벽됨이 없이 행동할 것을 권면하였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딤전 5:21).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디모데의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주변의 압력이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권면이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주변의 의견에 대해 주관적으로 진행해 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공평과 정직과 온전함은 편견이나 편벽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공평과 공정한 징계로 교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다. 
셋째는 원리 원칙들을 흠 없이 지킬 것을 권면하였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딤전 6:13-15). 
“지키라”는 뜻은 “보존하라”는 의미로 바울은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보존할 것을 권면한다. 선교 지도자는 섬기는 교회와 선교 기관, 또는 기독교 
기관의 원리와 원칙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는 이 원리들을 실천하고 
가르치고 보존하여야 한다. 
넷째는 긴박감을 유지할 것을 권면하였다.”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1-2). 바울은 자신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자주 
생각하였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 엄숙한 명령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다. 선교 사역은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조건이 어떠하던 간에 말씀을 전파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상황의 목회사역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훈련할 것을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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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지도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훌륭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성화의 과정에서 주의 긍휼하심을 좇아 고난과 자기 훈련을 통하여 경건한 묵상과 
경건한 생활 속에서 자신을 엄하게 훈련시키며 권면하여야 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얻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며, 다시 불일듯하게 하여 두려움 없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Sander 1987:197-206). 
선교적 선교사의 소명 
우리는 먼저 선교의 기본적 정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자.  
선교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계 속으로 보내어 행하게 하신 자기 
희생적 봉사를 가리킨다는 것과, 선교에는 복음화와 사회· 정치적 활동이 
포함된다는 것, 이 넓은 의미의 선교 중에 하나의 긴박성이 복음화에 
부과되며 복음화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화란 예수의 
좋은 소식을 공포 또는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Stott 2002:81)  
여기서 보내어 지고 행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선교사이다. 선교사는 
이러한 선교적 소명을 바로 알아야 한다. 또한, 소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소명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자.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죄인들을 찾으시고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온 자들이 신자요 성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신 그 소명을 라틴어로 
부르심(calling)이라는 뜻으로 신약에서 약 150회 나온다. 이 경우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것을 말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그분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그분을 
섬기는 일로 부르고 계시다. 각 개인을 부르실 정도로 쉼 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관심을 갖고 계신다(Stott 2002:174).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시된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이다. 즉 그리스도에 의하여 준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소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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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의 종류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 외적 소명은 자연, 역사, 환경을 통한 
부르심으로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지 못하여 구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실물소명이라고도 한다. 내적 소명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인(실제적인)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은총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유효한 부르심이며, 말씀 소명이라고도 
한다(박해경 1991:125). 
이러한 소명 중에서도 선교적 소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부르심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소명을 더 특별하고 
할 수 있다.  
선교적 소명은 세대의 끝으로써 시간적 요소와 땅 끝까지로 장소적 요소로 보아야 
한다. 이 말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 받지 말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두셨으니(행 1:7), 하나님의 통제하에 세상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된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며(엡 1:11), 교회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명령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마 28:19-20). 이 명령은 장소로써 세상의 끝까지, 시간으로써 세대의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선교적 명령은 사도시대로, 종교개혁으로, 대각성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선교적 소명으로 세대의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빠른 재림을 기다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 사울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사마리아 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정당성을 확인시켰다(행 8장).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주님의 제자로서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이 살아있던 세대에 주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다. 2천년이 지난 
오늘날 모든 교회는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단순히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과 더불어 종말은 온다는 것이다(살전 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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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의 명령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선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박해가 오면 다른 도시로 옮겨 사명을 계속 감당하였다. 박해를 당하여 시련이 
오고 실패를 당하여도,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고 
세대의 끝까지 전파하였다. 
시대가 저물고 선교의 문이 닫혀 선교 사역의 종말을 보는 때가 되어도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세계 선교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대 
끝까지 문 열어 선교하여야 한다. 선교사들이 추방되어도 토착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은 “교회의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선교사역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종말론적 선교는 세대 끝까지, 땅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또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멸망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벧후 3:9). 선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야 한다(행 1:8).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요(행 17:28), 모든 나라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마 
25:32).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롬 10:13).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요 3:17)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선교사를 통하여 그 사명이 완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선교적 소명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베드로도 선교에 대한 구체적 생각이 없었기에 환상을 통하여 다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세 번의 환상으로 선교 소명을 깨닫게 하셨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받으신다”(행 10:34-
35)라고 말함으로써 교회의 선교적 소명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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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주 후 1세기 선교 사역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주님은 그의 회심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행 9:15).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로 인하여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었으며,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에 유대교적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기독교의 로마제국을 넘어선 전파를 보면, 4세기는 이디오피아로, 7세기는 
중국으로 씨를 뿌렸고, 13세기와 17세기는 선교사를 파송 하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포르투갈, 스페인에 의해서 신세계와 동 인도로, 필리핀과 남미로 전파되었다. 모든 곳에서 
말씀이 증거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역에 선교적 소명으로 우리는 전하여야 한다.  
저스티니안 폰 벨츠(Justinian von Weltz)는 논문을 통하여 선교의 책임은 교회에 
있고, 이 소명을 감당할 선교사를 양성하고, 양성을 위한 선교 교육기관을 설치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교사의 선교 소명으로 인하여 선교 사역의 결과,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인구 증가율의 2배내지는 3배의 기독교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세계적 영적 갈망을 어떤 특정 종파의 전유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선교적 소명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독교가 
서방에서 동방으로 옮겨 가는 추세 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선포의 뜻을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 함에 있어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선교적 근간이 
되기 위하여 모든 부족을 위한 선교적 소명에 전세계의 기독교 선교 협회들은 귀 기울여야 
한다(Kane 1997:378-381). 
교회의 자립 원칙 
자립이란 사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해 나가는 것, 자기 힘으로 서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나 물건의 도움 없이 그것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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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란 그리스어의 에클레시아(집회)에서 유래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구세주(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집회 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다.  
자립 교회란 스스로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그 자체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경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집회인 
교회를 말한다.  
초대교회 때 교회 지도자들의 선교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도움으로 
선교사들의 말씀 전도가 시작되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웠고, 아프리카 
전도의 길을 열었으나, 다른 사도들은 순교한 것 같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토착교회가 생겨났다. 이 토착교회는 그 지역에서 토착과 자립원칙의 선교정책을 
적용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자립적이고, 자기 의존적이며, 적극적인 교회를 설립하기를 
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구세군은 처음부터 사회봉사와 자선사업에 
자립적으로 치중하였다. 토착교회로써 그 지역과의 연합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해결하였다. 
바울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생겨난 이유는 사람들을 단순히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 변화된 지역과 사람들에게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었고, 그 의지의 실현 방법으로 개종자들을 훈련하였다. 이것이 교회가 
자립하여 스스로 복음 전도의 기지가 될 수 있게 하였다.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에 의하여 전도와 교육, 사회 활동 등의 과업이 초대 
교회에서 실행되었기 때문에 개종자들은 선교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가 
자립을 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무기력한 의존을 절대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역량을 인정하며 함양 시켜야 한다. 자립교회의 원칙을 세워나가는데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선교사에게 의존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저해시키며 자립의 능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이다. 바울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영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 
그러므로 전도한 후 몇 개월간의 지도를 통하여 성장의 가능성을 함양시키고, 그 교회를 
떠났다. 교회 자립을 위하여 그 교회를 떠났지만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적인 서신과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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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하였다. 이후, 교회들이 나날이 성장을 계속하였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할 수 
있었다. 교회들은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성령을 찾게 되었으며, 이것은 자립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원리가 된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사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해 나갈 때, 같은 비전으로 타 지역 교회 설립에 기초를 제공하는데 앞장 설 수 있다. 
이로써 선교적 교회로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능력을 갖게 된다(Allen, 1993:119-123).  
그러므로 선교 차원의 목적에서 자립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회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벌였던 종교적·정치적 교권회복운동을 
펼쳐나간 것도 자립교회의 토착과 자립의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자립적이며 모범적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찾아 볼 수 있다. 많은 고난 중에서도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얼마 
뒤에는 바울을 그들의 진영에 가담시켜, 급속하게 지중해 각지에 그리스도교의 뿌리를 
내리게 했다.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테두리에서 결정적으로 해방시키고, 인종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세계의 종교로 비약시킨 것은 바울의 선교적 전도인데 그 바탕에는 
자립교회의 원칙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년간의 꾸준한 가르침으로 자립에 성공한 
교회였으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 사역에 온 힘을 다하는 선교 교회의 
본보기가 되었다(행 11:25-26, 29).  
이처럼 실례가 된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자립 교회의 원칙을 살펴보자. 
첫째, 자립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란 원칙을 갖는다. 
선교 사역으로 인하여 타 민족에게 세워진 이 교회들은 이방 교회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이었다면, 타 민족 중심인 이방 교회는 세계 교회를 향한 선교적 마음을 
중심에 품고 있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지중해안에서 동으로 27km지점인 오론테스(Orontes) 강변에 세워진 로마 행정 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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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수도인 안디옥에 세워졌다. 안디옥은 인구 50만 명으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시므로 많은 수가 구원을 받았고, 교인의 
수가 날로 많아져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행 11:21-26).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3번 사용하였다. 사도행전 11장 26절과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사용하였으며,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비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로마정부 양쪽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으나 유대교의 회당, 개인의 집, 
카타콤(지하묘소) 등에서 집회를 가지고, 그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크리스천(Χριστιαγος)이란 단어는 ‘그리스도께 속했다’(belong to Christ), 또는 
‘그리스도의 것’ 이라는 뜻을 가진다. 그러므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를 구세주(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뜻에서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난이 기쁨으로 여겨져서,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주의 종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좇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 길, 구원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길을 인내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따를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것이다. 자립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자립교회는 섬기는 교회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실정을 알고 구제금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보냈다(행 11:29-30).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려 온 것임을 말씀하셨다(마 20:28).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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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모범을 보이셨다. 자립 교회도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 선교적 봉사의 사명을 
다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자립교회가 될 것이다. 
셋째, 자립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원칙을 가진다.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행 13:1-3). 특권층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자립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다. 이 성령 충만함이 토착과 자립적으로 
지역에 말씀을 강하게 선포할 수 있다. 또한, 주변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다. 
넷째, 자립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만 말씀이 선포되고 전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모체였지만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세계 선교의 보루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인식하고 파송 하였다(행 13:1-3). 이것이 주 후 45년경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되었다. 이 선교적 사명을 인식하고 선교하는 자립교회가 될 때 
세계 선교의 근거지가 된다.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선교는 교회가 진 
부채이다’라고 했다.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온전한 자립교회라고 할 수 없다.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합심된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선교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다. 
자립교회는 선교의 사명으로 세워진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선교이다.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전 세계를 선교하는 
근거지로서의 자립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김영한 1982: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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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장을 위한 평신도 지도력 
교회 성장은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이룩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6-7). 이렇게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되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초대 교회가 300여 년 
안에 놀라운 결과로써 복음이 이교 국가인 로마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원로원과 궁정에 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황제가 
되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도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성도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교회 성장의 싹이 자라게 된다. 성도들의 동참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처럼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 속에는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상 
모든 생명체는 성장한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생명체가 아닌 것이다. 교회도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새 생명이 공급되어 새 생명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교회 성장에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선교적 성장을 포함한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1) 교회의 양적 성장이란 말 그대로 교인의 수적 증가이다. 오순절 때 하루 3천명이 
제자가 되고(행 2:41),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더 많아져 갔다(행 9:31). 성도들의 수가 증가한 
양적 증가인 것이다.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세가지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생물학적 증가이다. 이것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모태신앙의 
경우로 자연적 성장을 말한다. 또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그 집안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빌립보 성의 간수가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그 
가족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처럼 생물학적 증가를 통하여 자연히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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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이동으로 인한 증가이다. 타 주나 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온 지역 
교회로 출석하면서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야로부터 새로 온지라”(행 18:2). 이 부부는 고린도로의 이사로 
인하여 고린도교회 성도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동은 도시 교회에 많이 발생하는 
성장 유형으로 상대 교회의 감소가 발생한다. 
셋째는 개종증가이다. 복음의 전도로 인한 새로운 신자를 얻는 가장 이상적 
성장이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7). 건강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개종증가가 되어야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합당한 성장인 것이다. 
2) 교회의 질적 성장이란 교회 내적으로 생동감이 넘치고, 기도와 성경 공부와 친교, 
전도가 활발히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다.    
첫째는 정기적인 집회가 있어야 한다. 성도들이 집회를 갈망하고 모이기를 원할 때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다. 성도들의 자발적 동기가 필요하다. 
둘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 성경읽기를 생활화하여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쓸 때 성도들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 진다. 말씀을 통한 신앙 성장만이 교회를 질적으로 
성장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두, 세 사람 이상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부서나 
기관들은 기도의 생활화로 인하여 질적으로 성장한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도로써 영적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넷째는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예배만 참여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질적 
성장이 이루어진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의 소질과 물질과 시간으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다섯째는 전도에 힘써야 한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성도들에 의하여 
질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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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질적 성장은 집회와 말씀, 기도, 봉사, 전도로서 이루어 갈 수 있다. 
3) 선교적 성장이란 교회가 선교적 생각으로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모교회로부터 분가한 교회는 연합된 마음으로 단단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선교적 
성장은 선교지를 여러 선교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원으로 성장한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은 모교회의 선교적 성장이 된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회의 성장의 초점을 선교적 성장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고 명령하셨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교회는 성장하여야 한다. 또한, 주님의 명령은 선교적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선교적 성장에 지원하며, 파송 된 선교사를 통하여 지상 명령을 모든 성도들이 
담당하여야 한다. 성도들의 정신적, 물질적 도움이 현지에서의 교회 성장을 이루어 갈 
것이고, 이것이 지원하는 모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교회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런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교회 성장의 주 요인으로 평신도들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이들의 믿음이 교회를 
성장시킨다. 평신도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교회 성장의 열망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피터 와그너 교수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갖는다고 말하였다. 외부 사람이 기존 모임에 들어 올 경우, 자신들의 친숙한 관계에 끼어 
들어 관계를 방해할 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지속될 경우 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분쟁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건전한 신앙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평신도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 내 평신도의 성숙한 지도력은 신앙의 올바른 모범을 보여 줌으로써 새 신자가 
영적 고아가 되어 세상으로 발 길을 되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 
평신도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강한 열망과 믿음으로 지도력 개발에 힘써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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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영적, 질적, 양적, 선교적 성장의 원리는 평신도 지도력 개발과 
일맥상통 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 성장의 핵은 평신도 지도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신도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성장한다. 이처럼 성장의 중요한 요인은 
지도자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교회가 질적, 양적, 선교적 성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평신도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함께 필요하다. 평신도 지도자가 갖추어진 그릇만큼 교인들이 담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평신도 지도자들의 지도력은 평신도를 통한 단순하고 명확한 조직을 형성하고 
평신도 조직은 교회 성장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 평신도를 통한 조직은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 요인이 된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조직에 중요하다. 평신도 지도자들의 
지도력이란 분산된 성도들을 조직으로 연결시켜 소속감을 유발시키며 서로 정교한 관계를 
형성시키는 능력이다. 한 교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속하게 되어 조직을 활성화 시킬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인 자신도 전 보다 발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평신도 지도력은 성도들 스스로가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신앙이 성장하여 
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교회에 연결시키고 조직으로 
연결시켜서 성도간의 긴밀한 교제를 통한 신령한 은혜와 영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회 성장에서 평신도의 지도력은 원활한 흐름과 교제를 통하여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는 조직을 활성화 시켜 건강한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것이다(김찬종 
1998:288-302). 
1940~1980년 대의 선교 전략(Van Engen 2004:178-205)   
선교의 주축이 되는 북미 복음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힘과 자신감으로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의 변화를 통하여 제 3세계에서의 동료 복음주의 교회들의 발전을 
경험하며 폭발적 성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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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에큐메니칼이란 말의 뜻을 살펴보자.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시티(ecumenicity) 및 에큐메니칼이란 단어는 희랍어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유래하였다. 이 말의 어원은 oikos(집)인데, 이로부터 oikonomia(집안 살림살이)란 말이 
나왔고, 이루부터 economy(경제, 그리고 신학에선 ‘경세’)와 ecology(생태학)란 말이 나왔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the whole inhabited world)이다. 이 
“오이쿠메네”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온 세상, 문명세계 혹은 희랍-로마 문화영역,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을 의미했다. 2-3세기에 이르면서 이 용어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 속에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세계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4세기에서 
5세기 동안에는 지중해 세계의 보편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처음으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제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라 불렀다. 이 때문에 전 로마 제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초대교회 회의들을 가리켜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일컫는다. 이 회의에서 내린 결정 사항들은 모든 교회의 동의를 
나타낸다고 믿어졌기에, 그들이 만든 신조들을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1910년 에딘버러의 세계선교사회의에서 초기 복음주의자들의 열정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비전을 확장시켰다. 이 비전에 대한 반응을 1940년대와 
1950년대로, 이에 대한 재평가를 1960년대로, 재정의를 1980년대로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여 본다. 또한, 한 세대를 40년으로 확장하여 1940년대의 결과물들을 1980년대로 
본다면 2020년대의 선교에 대한 새로운 결과물들을 유추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측면을 
상황과 동기, 목적과 전략으로 조명하여 보자. 
먼저, 반응으로서의 1940년대와1950년대를 살펴보자. 이때의 선교신학의 지배적 
특성은 이전 시대의 반발로 본다. 선교적 상황이 세계 대전들로 인하여 어려운 국면을 맞이 
하였다. 이 전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지연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전쟁 후 선교 상황을 볼 때 북미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은 분리주의 범주 
속에서 복음주의 운동을 정의하는 것에 반발하며, 근본주의보다 더 넓어진 새로운 형태의 
보수적 복음주의를 구축하는 도전의 기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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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복음주의와 분리적 근본주의가 나뉘게 되었다.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WCC)의 공식적 조직은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선교적 관점을 공유하지 
않음을 복음주의자들에게 확신시켰다.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그들의 
선교신학을 형성하고 표현하였다. 1950년대에 선교의 동기, 목적, 전략을 정립하게 되었다.  
세상이 교회에게 선교 의제를 정해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발로 1950년대는 복음을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고자 하는 헌신을 증가 시켰다. 이런 복음의 명령은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지상명령과 천년왕국의 주제들은 명령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왕국은 
복음선포의 긴급성을 알려준다. 이것이 선교의 동기이다. 
복음주의의 선교의 목적은 개인의 영혼 구원이다. 그들의 영혼의 종착점은 어디일 
것인가? 이런 이르게 될 결과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주변 사회에 비해 관심이 없었다. 
선교적 목적에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전쟁 후 초교파 선교단체들이 강력한 속도로 일어났다. 결과 적으로 보수적 
복음주의 선교학에 힘이 형성되었다. 형성된 선교적 힘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통신, 교통, 
재정, 조직 구조가 있었다. 주변 환경은 준비 되었으나, 실제적 이론 연구는 충분치가 
못하였다. 선교신학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가라”가 전략의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자와 복음주의자들의 선교는 제 3세계에서 교육적, 
의학적, 농업적, 사회적 프로젝트들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영혼구원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피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그들을 돕기를 원하게 되어 교육, 
의료, 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론적 선교보다는 실제적 선교로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선교기관들은 선교현장에서 활동하였다. 
이제 재평가로서의 1960년대를 살펴보자. 이 시대는 복음주의 선교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때 이었다. 혁명적인 세계에 대한 복음주의 선교 단체의 도전의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선교의 상황은 북미의 평화와 번영과 기술에 대한 확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석과 비전이 생기게 되었다. 1960년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생겨났고,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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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가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2차 바티칸 회의(1962년-
1965년)를 통하여 대변혁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역동적인 변화인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응했다. 
근본주의자와 신복음주의자들은 견해의 차이를 넘어 선교신학을 재평가하기 위해 
연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1966년 두 개의 중요한 
모임(세계선교대회와 세계복음화대회)을 개최하였다.  
선교의 동기가 1966년에 재평가 되었다. 세계선교대회는 교회의 최우선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복음주의자들은 세계선교대회와 
세계복음화대회에서 다른 선교의 동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인류의 하나됨과 화해를 통하여 하나의 종족이 됨을 
위하여, 파괴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한 부르심으로써의 과업 등등 이었다. 
선교의 목적을 개인주의적이었던 지난 시대에서 교회와 세상의 다양한 문화로 
두었다. 베를린 선언에서 보듯이 삶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교회의 교제를 위하여 
복음주의의 회심을 선포함으로써 선교의 목표를 확장하였다. 이런 확장의 일원으로 
토착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국가교회의 형성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주의를 
목표로 삼았다. 
전략적으로 선교사 협력형태 개발, 국가교회와의 공조, 혁신적 방법론 등을 선교의 
전략으로 정하였다. 선교사 협력형태는 선교단체들과 신생교회들 사이에 협력선교로써 
남미선교와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에 영향권을 확장하였다. 또한, 심리학, 문화 인류학, 
과학, 기업 경영, 통계학, 기술적인 진보 등을 선교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각성 가운데 연합보다는 배척의 반대주의가 있었다.  
복음주의자들은 믿음의 재확인이 필요하였다. 이렇듯, 1970년대는 재확인의 
때였다. 이유는 각 교회의 교인의 급속한 감소 때문이었다. 감소 원인으로는 세계 인구의 
과잉과 공해, 전쟁(베트남),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과 인권문제 등으로 미국과 세계에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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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계의 상황에서 선교는 선교신학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어바나 선교대회가 급성장하였고, 모든 수준에서 발전한 
복음주의적 선교 단체들에 인력이 공급되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큼 영향력이 
상향되었다. 로잔 회의에 참가한 2473명 중 절반은 비서구 참가자로 제3세계 교회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었다. 이 로잔 대회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많은 인내와 화해를 
추구하며,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삶과 선교로부터 복음전도를 격리시킨 운동으로 
인식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모임의 목적을 복음전도의 필요성 확인의 기회로 보았다. 
로잔 대회에서 선교를 널리 알리는 동기를 성서적 동기로 확장하였다. 교회가 해온 
선교는 주로 설교와 구원과 선교를 가르치는 것에서 지상명령으로서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하였다. 또 다른 동기로 IMC대회와 CWME대회의 반응으로 “선교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기인하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라는 존 스토트의 발언으로 동기를 정리하였다. 
교회의 본질로부터 하나님의 속성의 삼위일체적 본질로 확장하는 선교의 동기가 되었다. 
로잔대회의 세가지 목표를 선교의 목적으로 재확인한다. 교회 성장, 하나님 나라, 
상황화 등이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지역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여 동질 
문화단위로 선교의 목적을 둔 것으로 교회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제3세계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 하는 것이며, 선교를 목표로 현지 
상황화로서 토착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선교 전략은 실용주의였다. 기술 문명의 시작과 발달을 복음주의가 기여 하였다. 
자국의 교회가 성장하면서 눈을 타문화권으로 돌리기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전략을 갖게 되었다. 또한, 로잔 대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조직을 
결성하였다. 이런 전략으로 선교단체와 타문화 교회의 관계가 성장하였다. 실용적 
측면에서 교육, 문맹 퇴치, 교파를 초월한 연합, 지도자 교육, 건강 프로그램과 대화를 통한 
새로운 동반자로서의 전략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가시적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으나, 로잔언약의 ‘전도를 위한 협력’에서는 
경쟁 속의 온전한 협력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복음과 사회적 관계에서 많은 개념의 
한계가 정리 되지 못하였다. 복음전도를 교회가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지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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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행동을 목표로 할 것인지, 선교적 부산물로 여겨 질 것인지가 문제화되어 
실제적으로 사회 문제에 주저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장과 열정의 증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비전의 확대, 창조와 생산의 측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재정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선교의 상황은 복음주의자들의 급속한 
성장으로, 그들의 증가된 영향력은 백악관 안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70년대의 각 가지의 
선교 협의회의 개최는 제3세계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활발한 활동의 계기가 되었다. 그 
영향력은 1980년대 초반의 태국의 파타야 대회, 영국 호세돈에서 열린 두 개의 개발 
신학협의회, 방콕의 복음주의 선교 신학자들의 대회에 확연히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정치적 상황 변화와 여러 종교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였다. 파타야 
대회에서는 인도차이나 난민들의 보호 요구가 세상에 대한 행동 선교의 복잡성이 부각 
되었다. 이런 행동하는 선교는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사건, 아프리카 국가 건설의 난제들, 
아시아 신학자들의 정착 등에 영향을 끼쳐야 했다.  
선교의 동기를 살펴 보자. 파타야 대회는 옛것과 새것의 혼합으로써 복음의 우선성, 
긴급성, 인류의 잃어버림, 예수의 재림에 의해 동기화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우리를 선언하고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자유를 선언한 로잔대회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러나, 로잔의 강조인 복음화를 위한 사랑과 겸손, 순결 등을 
넘어서 북미 복음주의적 사회 활동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의 목적은 미전도 종족의 집단 개종을 발전시켜 인종문화를 기준으로 종족별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족별 교회가 선교 목적으로서 적절한가, 
인류 연합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등의 문제를 낳게 되었다. 또한, 선교의 
다른 목적으로 복음의 사회적 차원의 강조에서 봉사의 관점으로 재정의 하는 것으로 
보았다. 
선교의 전략은 파타야 대회가 선교의 선두이기를 원하였으므로, 16,750여 미전도 
종족을 선교 대상으로 모든 교회가 인종언어학, 문화학, 사회학, 통계학 등의 문화인류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협력적 연합을 할 것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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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력적 연합은 베를린과 로잔 대회의 연합적 협력보다 더 폭넓게 
강조되었다. 많은 전문 선교단체들이 파타야 회의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제3세계 
파송단체들의 힘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파타야는 미전도 종족을 교회가 없는 
그룹으로서의 협소한 정의를 내리게 되어 종족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태에 대한 
협소하고 적절치 못한 시야를 갖게되었다.  
파타야 대회는 젊은 복음주의자들의 요청인 성숙한 복음주의의 상황 안에서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참여로 보아야 한다. “통전” 1적인 접근을 제 3 세계 신학자들은 
선교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3세계의 복음주의 교회들의 증가로 인한 요구는 
선교 단체와 지역 교회의 협력에 영향을 끼치며 선교파송 단체로서의 자리 메김이 있게 
되었다. 
통전적 선교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내릴 수 있다.  
‘통전적 선교’라는 표현(mission integral)은 약 20년 전에 대체로‘중남미 
신학 협회’(FTL: Latin American Theological Fraternity) 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통적인 틀에서보다는 좀더 성경신학적인 틀 내에서 
교회의 선교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당시 
복음주의권은 전통적인 선교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근대 선교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통전적 
선교’라는 표현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Rene Padilla 복음과 상황 
201호 특별기고에 실린 내용. 2007년)  
오늘날 세계 선교는 복잡성을 가지고 여러 단체와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갖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욱 지혜롭고 신중한 방법, 더 
깊은 이해, 이를 위한 교회 간의 긴밀한 협력 증진, 폭 넓은 비전을 위한 도구 제공 등의 
변화에 대한 복음의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1 사전적 의미는 ‘널리 알리는 전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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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와 현대적 선교 비전을 살펴 보았다. 현대 
선교 전략의 기초는 사도 바울의 선교였다. 그러나, 실질적 선교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선교 전략을 위하여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전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 인생은 1 세기 이후의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았다. 그러나, 바울의 신학사상은 다른 신학사상에 
비하여 깊이가 깊고 의미상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부족하게나마 바울의 신학을 통하여 그의 선교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설명하여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논문 본론은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의 신학 형성에 
영향을 끼친 사건 및 배경에 관하여 서술하고 그의 신학의 핵심을 논하였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현대적 의미로서의 바울신학의 이해가 확고하지 못하면 현대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는 재해석이 어려울 것이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바르게 정립하여 현대적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자 할 때 누구나가 부딪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바울 
서신들만 가지고 볼 때, 이 서신은 문학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바울 자신이 설립한 교회와 
교인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지 어떠한 전략을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문학적이고 생생한 개인 서신들이다. 우리는 이점을 들어서 현대 전략 
수립에 한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실제적인 사건에서 제기된 선교 생활과 교회생활 등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진술된 바울의 사상과 선교적 삶으로 보여졌다. 그래서 바울의 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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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삶을 현대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교기록들로부터 재구성할 때, 예수의 생애에 
관한 복음전파를 위하여 오늘날 많은 선교 전략을 제시한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구원 역사가 입증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고, 성도들을 성숙 
시켰으며, 교회들을 세웠고, 그 지역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성공 요인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있어서 성공 지향적이며 순수하고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 선교 전략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선교적 뜻에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하며,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지교회들의 온전한 자생과 재정 정책, 모범적 삶을 통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할 수 있다(Kane 1990:127-140).  
선교 전략을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가득 채우려 할 때, 그 선교 전략은 기본 
틀을 포함하여 시대와 환경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선교 전략의 기본 
틀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선교 전략을 본질로 보아야 한다.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통하여 성공적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선교 전략을 
본질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성공적 선교를 위한 선교 전략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자.  
소명에 대한 확신 면에서 선교사들은 선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확신하며 여러 번 
언급하였다.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한 선교 중에 선교 여행, 저술, 교육, 조직 정비, 근로를 
목적으로 천막 짓기 등의 많은 일을 하였다. 이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사도로서의 소명을 
확고히 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선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버릴지언정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위한 신임장은 지켰기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사도로서의 
정신과 소명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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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확립은 선교현장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견고히 지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18-21).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헌신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 반대적 일들만이 완연하여 그 뜻을 알면서도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실천하는 
봉사의 삶을 살았다. 선교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결코 
이에 대한 의심 없이 헌신의 각오로 충심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한다. 바울은 
재능을 많이 갖춘 능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통하여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며(롬 1:16), 성령의 능력이며(롬 15:19), 그리스도의 능력(고후 12:9)임을 
언급하여 모든 능력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전달됨을 말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전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4-5).  
성령은 3중적 영적 능력으로 생명의 영(롬 8:2), 진리의 영(요 14:17), 권능의 
영(행1:8)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역을 담당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능력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되도록 권능의 주체가 된다. 선교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헛수고임을 알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에 의존할 
때 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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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는 선교지에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한 선포가 필요하다. 세계는 
다양화와 다원주의로 인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상황은 이교주의, 인도주의, 민족주의, 
공산주의, 혼합주의, 보편주의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바울 당시의 복음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며 
유대인들은 표적을, 헬라인들은 지혜를, 로마인들은 권력에만 관심을 갖는 상황이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선포할 때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다(행 14:19). 헬라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로부터 정신이 해방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언급할 때 비웃었다(행 17:32). 로마인들은 문명과 권력을 
동일시하였다. 이 권력에 따라 로마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나약한 유대인 
죄수를 구세주라고 하며 그를 믿으라고 할 때, 그들의 반응은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인 복음을 선포할 때, 
한번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였다.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진리(골 1:5)임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롬 1:16)을 
의지하여 담대히 증거하여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용기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이 두 가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여야 한다. 
지교회의 자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알렌(Roland Allen)는 “ 바울의 설교와 우리들의 
설교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회심자들을 대했던 방법에선 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회심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가르쳤고, 세례를 베풀었으며, 양처럼 보살폈다. 
그들의 재정과 조직을 관리했고, 교회 건물을 세워주고, 교사들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들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일은 제외했고, 더불어 함께 하는 일은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지교회의 자립을 지연시켰으며, 때로는 정치적 변혁에 의한 희생자가 되기도 
하였다. 지교회에 대한 오랜 주도권에 대한 집착은 실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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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각 지교회를 전체 교회의 일부로 간주하였으나, 어느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행정 하도록 하였다. 지교회는 오직 성령에만 의존하게 하고 모든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는 완전한 독립을 보장해 주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장로를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와 성찬, 교육, 훈련, 치리, 재정 등의 모든 일을 자치적으로 
관장하게 하였다.  
이것은 방치가 아니라, 자활을 위한 훈련으로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보살펴 주실 
것을 믿으며, 자비로운 성령의 사역에 위탁한 것이다.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이지 
않는 안팎의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성령께서 성부, 
성자와 더불어 권능을 가지고 교회의 일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휘하시도록, 교회를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지교회의 자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확고한 자립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지역 사회에서 능력을 베풀고, 봉사하며, 교육과 정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성공적 선교를 위해선 합리적 재정 정책이 있어야 한다. 선교에 있어서 재정인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돈 문제는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세계 각 요소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는 것과(마 6: 
19),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마 6: 24) 돈에 큰 비중을 
두지 말 것을 경고하셨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군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마 10: 9-10)란 가르침을 잘 따랐다. 베드로 또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 3: 6)라고 말함으로써 돈으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돈이 없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었다.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 재정에 대한 세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필요한 것은 스스로 일하여 얻었다. 둘째는 개척한 교회는 자립할 것을 
가르쳤다. 셋째는 비록 가난한 교회라도 사람들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말 것을 권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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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선교를 위하여 각 선교협회나 모 교회에서의 지원을 가급적 사양하고 복음을 
“값없이”(고전 9:18)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활은 스스로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척한 교회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어려운 문제와 재정문제를 스스로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구제 사업과 지역의 일에 분수대로 힘껏 봉사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적절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교 현장에서 지원 받는 교회가 아니라 자립하여 
오히려 새로운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선교적 교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립을 기초로 비록 어려운 재정적 실정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하여 선교를 위한 특별헌금을 하여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삶을 통한 인격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 선교지에서의 선교는 
사역자의 인격적 행동들이 메시지 전달의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 선교 사역에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신적인 차원과 사역자들의 인격에 관한 인간적인 차원이 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살전 1:5).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리하시도다”(살전 2:10).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 줄 때 선교사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잘못된 인격적 언행은 사역자의 말씀전파의 
참 의미를 손상시킬 것이다. 정직하고 겸손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여러 덕성들을 사역자 자신의 인격적 삶을 통하여 직접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성공적 선교를 위한 선교적 전략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교 전략의 본질 위에 실천적으로 모든 교회가 선교 사역에 참여하여야 
한다. 한 부서, 여성 선교회나 해외선교국 같은 선교관련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나 사역자 모두가 선교 사역에 참여하여야 한다. 즉, 교회 자체가 선교사역이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고, 이 선교 사역에 기독교 공동체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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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박해로 인하여 여러 곳으로 흩어 졌던 평신도들의 의하여 복음의 좋은 소식이 
넓게 퍼지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하여야 한다.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은 지역적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는 못하였다. 바울은 
로마제국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도 갈 계획을 세웠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골 1:6) 하고자 하였다.  
현대는 여러 방송매체나 생활 환경이 최첨단화 되어 있다. 이제는 복음을 땅 끝 
오지에까지 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있다. 선교 사역의 좋은 환경을 이용하여 땅 끝까지 전하여야 
한다. 
복음은 모든 종족과 모든 계층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기독교는 유대교이며, 시대에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행 11:19),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주저와 논란은 
끊임없었다. 기독교 자체의 신학과 상을 정립하는데 바울은 많은 공을 세웠다. 바울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전파된 복음은 전파자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와 인종문제를 해결하였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 3:28)인 것이다.  
이렇게 복음은 여러 분야에 적용되었다. 켈수스(Celsus)는 “그리스도인들을 
무가치하고 경멸스러운 자들, 천치, 노예, 비천한 여인과 아이들”이라고 묘사하였다. 
이것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인하여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부르셨다.  
선교 중심의 신학은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이 전하여 
진 곳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세대를 이어 계속 전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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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역은 교회의 설립을 중요한 결과로 본다. 바로 교회 개척을 첫 번째 선교의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선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또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위함이며, 교회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선교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신앙의 성장은 교회생활이 가능케 
하므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교회는 지위 고하와 빈부와 모든 사람의 위치에 관계없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공동체인 것이다. 이러한 본질과 실제적 사고를 
선교 전략의 기초로 수립할 때 현대 선교의 전략은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며 여러 선교단체의 기초 전략 수립에 모범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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